
“그대여, 이곳에는 괴로움도 없다. 이리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부처님의 성도 후, 바라나시에 살고 있던 ‘야사’라는 청년은 당시 

그 도시의 재벌의 아들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가무와 유희를 즐

기며 생의 의미를 찾다가 그만 염증을 내고 괴로워한다. “아아, 참으

로 싫다! 아아 참으로 싫다!”

그는 환락이 주는 허무와 고독에 몸부림치다 부처님의 처소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부처님은 야사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곳에는 

괴로움도 없다. 이리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수행본기경-

재벌의 아들 야사는 그 후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야사와 같은 최상류 가정의 아들이, 더구나 재주 있고 학식있

는 유망한 청년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比丘)가 되었다는 사건은 

바라나시의 젊은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 줄을 이

어 스님이 되었으니까요.

동악에도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서늘한 바람에 밀

려버렸고,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더욱 생동감이 넘칩니

다. 중간시험, 취직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

다지만 목멱골의 후배님들에게서 청춘의 활력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명색이 103년 전 조계종 선각스님들에 의해 ‘훌륭한 불자 일꾼, 국

가의 대들보, 지도자’ 양성을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에 우

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풍부한 불교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와 제

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각원에서 재학생 누구나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재학생법회

를 시작하였습니다. 개교 이래 최초이며 재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다양

한 주제를 택하여 불교를 이해하고 나아가 참된 불자가 되는 수행 프

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국대 출신과 교직원이 설사 불교도가 아닐지라도 불교에 무지하

고 무관해 하는 것이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재학생 법회는 동국대

학교를 졸업한 보람과 자신감 갖춘 불자 동국인, 동국에서 배출된 불

자지도자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재학생들의 신행활동은 법회 참여로 평가되어 각종 장학생 선발에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신심 장한 학생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건학

이념과 다양한 불교인재양성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여러분! 정각원은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재학생 법회는 웃음이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여유가 필요할 때 곁에 항상 열려 있습

니다. 

세상을 잘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

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

으며 번뇌가 물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

인으로 안다                  - 숫다니파타 사품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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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컬럼비아대 지역 의료센터 코홀 매니저
대학과 뉴욕시,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내

는 지역 발전전략과 대학의 상생전략

재학생 법회를 열며

정각원장 법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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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

지난 23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9 대학평가’가 발표됐다. 우리

대학은 종합순위 27위다. 이를 바라

보는 학내 구성원들은 매우 당황스

러워 하고 있다. 이번 대학평가가 이

처럼 당황스러운 이유는 지난해보

다 2단계 상승(上昇)했지만, 만족스

럽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지표 중 비중(比重)있게 다뤄지

고 있는 교수 연구 부문에서의 낮은 

평가는 충격적이다.

국제화가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

한 31위로 나타나 그나마 고무적일

뿐, 교육여건과 재정이 37위, 평판도

는 23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교수연

구부문은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하

락한 38위였다. 그나마 기술이전료 

수입이나 지적재산권 등록이 큰 폭

의 상승(각각 8계단, 11계단 상승)을 

기록한 것 이외에 40위권 안에 든 연

구관련 지표는 단 한가지도 없었다. 

게다가, 평판도 부문에서 고시합

격자수가 15위, 공인회계사 및 변리

사 합격자 수가 11위, 상장기업 임원

수가 12위로 나타나 재학생과 동문

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점에서 나

온 결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라는 것이 학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수사회 역시 당황스

러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연구 활성화에 필

요한 대폭적인 지원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문 편수 

당 성과급이 숭실대만 하더라도 1편

당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대학은 1편당 100만원에 불과해 

교수들의 연구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교수들의 지적이 근거가 없는 것

은 아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도 계

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는 51위

로 경쟁대학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연구비

는 21위로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면

서 연구에 임하고 있는 교수들이 사

기가 좋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대의 경우 자체연구비가 61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은 28위, 인문사회 

교수당 SSCI 논문 건수는 12위에 성

적을 올렸다.  

단순비교가 어렵겠지만, 이번 평

가결과는 학교의 전통과 역사, 그

리고 교수들이 가진 자부심에 걸맞

는 연구성적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

(衆論)이다. 

이번 대학평가에서 유독 교수들

의 연구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

일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수 개개인

의 연구 역량을 분발시킬 수 있는 연

구성과 촉진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이같

은 상황에 대해 ‘대학 측이 제공하

는 인센티브의 부족과 정년(停年)교

수의 높은 비율’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의 A교수는 “우수

논문의 경우, 연구비가 최소한 편당 

200만원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며 

“연구 실적에 대한 보상제도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교수들의 논

문 편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과대의 B교수는 “우리대학

의 경우,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의 

비율이 높은데, 젊은 교수에 비해 연

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

실”이라며 원로교수들의 분발을 조

심스레 촉구하기도 했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 설명에 따

르면, 현재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교

수의 비율은 약 50%정도다. 우리대

학의 경우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

이 연구 성과가 저조하고 주로 젊은 

교수들에 의해서 연구가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비나 성과급

의 경우 교수들이 논문을 펴내야 지

급되지만, 그나마 지원금이 너무 적

어 정년보장 교수들이 연구 성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

다. 동대신문이 우리대학 교수들의 

지난 3년간 연구성과를 교수 개개인

별로 취합해 종합해 분석한 결과 우

리대학의 교수들은 연령이 높을 수

록 정년보장이 될수록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보장이 된 원로교수들

의 경우 1년에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본

부의 한 관계자는 “교수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일침(一針) 을 가했다.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성

과 제도 등 본부 측의 지원이 강화

된다면 ‘교수 연구’부분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 최근 뚜렷한 평가

지표 개선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학

들의 경우 자체연구비 지원 확대가 

연구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대학본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연

구성과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

석이다. 특히 대기업에 의해 재단이 

바뀐 중앙대나 재단이 대대적인 지

원을 펴고 있는 건국대의 경우 최

근의 평가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동

력으로 충분한 지원을 꼽고 있기도 

하다.

이번 교수 연구 부문 결과와 관련

해 최순열 학사부총장은 “교수의 대

내외적 연구 활동이 부족하기도 했

지만, 물질적 인프라, 연구비 지원, 

교수들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의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

실”이라며 연구지원 대책에 대해 고

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 연구’평가지표의 경우, 분

명 단기간에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

는 지표는 아니다. 또 무조건 연구성

과를 올리라고 독려(督勵)하기만 한

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

가가 함께 할 때 선순환구조에 들어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결과는 

누구의 탓을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省察)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부문의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할 것

인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또, 교수사회 역시 스스로가 대학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

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

원이 없으므로 연구성과에 대한 책

임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

다고 본다. 

교수사회와 학교당국의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촉구한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연구지원과 평가 더욱 엄격해져야 
평가지표중 교수연구 관련 40위이내 전무 … 연구 촉진 시스템 도입 시급

교수들 “충분한 지원 선행 필요”  학교 “지원과 연구성과 평가 동시” 팽팽 

중앙일보 대학평가 어떻게 볼 것인가

추석 연휴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81호는 10월 12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4  중앙일보 대학평가, 어떻게 봐야하나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 첫 상영회

동국대학교에서는 신종플루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감염 증상이 있거나 거주지역에서 치료를 받아 격리치료를 받으신 분들께
서는 즉시 학교(상황실 02-2260-3699)로 연락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단체 행사(개강총회, 세미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7.8。c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료거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중구 거점병원 : 국립의료원 (1588-1775) 백병원 (2270-0114) 송도병원 : 2231-0900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 , 

입을 만지지 마세요.

에티켓을 철저히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걱정보다는 진료를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거점병원

을 찾아 치료를 받으세요

충분한 휴식, 수분섭취

편히 쉬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

는 것이 예방에 좋습니다.

동국 미디어 센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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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6  

8  문과대학 인문주간 행사,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지장 신앙 총망라한 백과사전 ‘지장’9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EID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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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서 400점 만점에 총점 74점으로 지

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上昇)한 종

합순위 27위를 기록했다. 

또 인문사회 중심대학 순위에서

는 9위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화부

문은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한 31위

를 기록했다. 

반면 총점에서 가장 큰 비중(120

점)을 차지하는 교수 연구(硏究) 

부문은 9계단 하락한 38위를 기록

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대학

은 국제화부문이 31위로 지난해보

다 6계단 상승했고, 평판도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23위로 나타났으나 

교수연구의 경우 38위로 9계단 하

락, 교육여건은 37위로 4계단 하락

해 종합순위에서 2계단 상승하는데 

그쳤다.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국제화 

부문의 경우 외국인 교수비율(36

위->20위), 외국인 학위과정 학생비

율(56위->35위), 해외파견학생 비율

(35위->23위), 외국인 교환학생 비

율(47위->37위), 영어 강좌 비율(22

위->17위) 등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

이며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평판도의 경우 취업률(54위->31

위), 고시합격자수(16위->15위),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 수(14

위->11위), 거래소 상장사 임원수(13

위->1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평판도 1번에서 7번 부문이 낮은 평

가를 받아 지난해와 같은 23위로 평

가됐다. 

국제화와 평판도 부문에 비해 교

수연구부문의 경우 지적재산권 등

록(40위->29위)과 기술이전료 수입

(26위->18위)을 제외한 전 항목에

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인

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22위-> 43

위), 인문사회 교수당 SSCI 논문(32

위->46위),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연

구비(31위->51위)의 순위는 10계단 

이상 하락했다. 

교육여건 부문의 경우 세입금 중 

기부금 비율(45위->27위), 교수당 

학생수(30위->29위), 교수확보율(37

위->34위), 학생당 장학금(31위->22

위)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나 기숙사 

수용율(58위->65위), 세입금 중 납

입금 비율(58위->72위) 등은 하락

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오늘(28일) 본

관 교무회의실에서 오영교 총장 주

재하에 서울캠퍼스 및 경주캠퍼스 

교무위원들이 중앙일보 대학평가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2학기 학생대표자회의 개최(開催)

U카드 발급(發給) 등 2학기 사업계획 결의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지난 22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학생대표자회의

를 열어 총학생회의 2학기 사업계획

과 등록금대책위원회 건설 등을 의

결(議決)했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는 총원 100

명 중 5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달성

했다. 이날 회의는 해오름제나 시네

마데이, 학생징계철회투쟁 등 총학

생회의 1학기 기간사업 보고로 시작

되어, 이후에는 총학 집행부 임원 인

준 의결로 진행되었다. 

총학은 이번 2학기에서 ‘희망(希

望)’을 슬로건으로 세워, 등록금 책

정 협의회를 비롯해 5개의 위원회를 

건설하여 등록금 및 학교 전반의 문

제를 논의(論議)할 수 있는 논의구

조를 만들겠다고 의결했다. 

또한 녹색일자리한마당을 준비하

여 학생들의 자체적 녹색사업을 이

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그 밖에도 

목멱가요제와 시네마데이 등을 진

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의결된 총학생회 주

요사업으로는 서울지역 대학생 연

합 멤버십 카드인 U카드 사업이 있

었다. U카드는 현재 서울 지역의 20

개 대학 근처의 가맹점에서 할인(割

引)과 적립(積立)을 받을 수 있는 학

생 복지 카드이다. 우리대학은 현재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총 21개의 가

맹점을 갖고 이후로 추가 확장할 예

정이다. 

U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대학별 

U카드 기획단이나 학과 학생회장들

을 통해 회원 신청을 해야 한다. U카

드 발급은 다음달 1일까지며, 추석 

이후에는 추가로 회원 모집을 진행

할 예정이다, U카드 발급에 드는 비

용은 1000원이다. 

또한 하숙집에 거주하는 학생들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대학 

주변의 주거 시설에 대한 ‘동국택리

지’를 발간할 것을 의결했다.

<로> miro@dongguke.edu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7위 기록
국제화부문 6계단 상승(上昇), 교수연구 부문 9계단 하락(下落)

이스타항공과 교류협약 체결

회전무대

남산타워빛나는밤에

○…안녕하세요! ‘남산타워

빛나는밤에’의 DJ동국입니

다. 오늘의 사연은 OO님이 보

내주셨는데요, 요즘 중앙도

서관 노트북열람실이 비어있

는데도 일반열람실에서 노트

북을 쓰는 몇몇 학생이 있다

고 하네요.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

리에 열람실의 조용함이 깨진

다고 하소연 하시면서 신청하

신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D-Dragon의 ‘Silencebreaker’

무한고전

○…서연고동 시절의 

영광재현위한 그들의 

무한~ 도전(挑戰)!

하지만 이번 2009중앙일보 

대학평가는?

무한~고전(苦戰)!

“겁나”

○…중앙도서관 옥상정원은 

“겁나” 예쁘고

옥상정원에서 보이는 야경은 

“겁나” 멋지고

옥상정원 유리 난간은 그냥.. 

“겁나” 고

CPA 최종합격 20명

올해 우리대학의 공인 회계사(일

명 CPA) 최종 합격자 수가 20명으

로 집계됐다. 이는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2008년 CPA 합격자 27명보다 

약간 낮아진 수치로, 전국대학 중 14

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

한 제 44회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결과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20명이 

합격해 경북대, 이화여대에 이어 전

국 14위의 합격자 수를 기록했다. 

회계학과 이상철 주임 교수는 “지

난해 최종합격자가 1060명에서 올

해 930명으로 줄어들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보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들을 본

받아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과 이스타항공(주)가 항

공료 할인을 제공하는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학생은 학생

증을 제시할 시 이스타항공에서 주

중 20%, 주말 10%의 할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5일 진행된 체결식에서 이

스타항공의 이상직(경영82)회장은 

“취항 4개월 만에 소비자만족도에

서 1위를 한 이스타항공을 통해 모

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PA 이재권 씨(氏)  

희귀 고서 226종 기증

공인회계사 이재권씨가 중앙도서

관에 심경부주, 만산도 등 희귀고서 

226권을 기증했다.

이재권씨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

다는 학교에서 연구 자료로써 쓰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있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 기증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재권씨가 기증한 책들은 이 씨의 

선친이 수집한 것으로 한의학, 불교, 

유교, 역학 등 구하기 힘든 고서들로 

구성돼 있다. 

필사본과 판본으로 이뤄져있는 ‘심

경부주’라는 책은 18세기 열정조 시

대에 무신자로 인쇄됐으며 각 백만원

을 호가한다. 

전국대학 중 14위 성적

우리대학 야구

부 출신 한대화 

동문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감독

으로 내정됐다. 또 

우리대학 야구부 

감독직을 역임했던 김인식 감독은 

한화 이글스 고문으로 위촉됐다.

한화 이글스 구단 측은 계약이 만

료된 김인식 감독을 고문으로 위촉

하고 신임 사령탑에 삼성 라이온즈 

수석코치 한대화 동문을 내정했다

고 밝혔다.  한대화 동문은 충남 대

전출신으로 대전고교를 졸업하고 

1979년 우리대학에 입학해 80년대 

야구부의 전성기를 이끌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한대화 동문은 프

로야구에 진출해서도 해태와 LG에

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내며 '우

승 청부사'로 이름을 날렸고 은퇴 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모교인 우

리대학 야구부 감독을 지냈다.

한대화 동문은 현역시절 주로 3

루수를 맡아 통산 15시즌 동안 1천

33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9와 1천

190안타, 163홈런, 712타점을 남겼

고 1990년 타격왕, 1989년과 1990

년 출루율 1위, 1986년부터 1994년 

사이 8차례 골든글러브(1986∼1991

년 6회 연속 포함), 1988년 올스타전 

MVP를 차지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k.edu

100만등 달기 기금

강춘애(서울/교수, 20만원)  김범중(서울/직원, 2만원)  
김병호(서울/직원, 6만원)  김영재(경주/교수, 6만원)  백
경임(경주/교수, 20만원)  변형하(학부생, 3만원)  이상설
(불교신도, 2만원)  황선우(불교신도, 10만원)  황순일(서
울/교수, 10만원)

건학100주년발전기금

김계현(서울/직원, 20만원)  김도현(서울/교수, 10만원)  
김정호(서울/교수, 10만원)  남경우(일반/기타, 20만원)  
박래호(서울/직원, 2만원)  박초생(동문, 6만원)  박현주
(서울/교수, 15만원)  삼정산업(주)(기업/재단, 10만원)  
서은숙(서울/교수, 10만원)  손인수(서울/교수, 10만원)  
양한식(불교신도, 3만원)  엄지운(동문, 4만원)  이근성
(불교신도, 1만5000원)  이석현(일산/직원, 30만원)  이
원덕(서울/교수, 10만원)  이현정(불교신도, 10만원)  전
병건(서울/직원, 10만원)  정수완(서울/교수, 10만원)  조
성혜(서울/교수, 10만원)  허천택(동문, 30만원)

단위기금

(주)경주귀빈여행사(기업/재단, 5만원)  (주)보광훼미리
마트동국대학림관점(기업/재단, 500만원)  (주)순소프
트코리아(일반/기타, 20만원)  (주)승진보험대리점(동
문, 3만원)  (주)아키훈(일반/기타, 200만원)  (주)유비(기
업/재단, 30만원)  (주)해안종합건축사무소(기업/재단, 
1000만원)  감포은정횟집(기업/재단, 10만원)  강변굴국
밥(기업/재단, 20만원)  강태호(경주/교수, 10만원)  건설
유리(기업/재단, 10만원)  게장순두부금성관(기업/재단, 

20만원)  경영전문대학원(대학원/경영, 584만9562원)  
경주꽃집(일반/기타, 10만원)  경주원룸(일반/기타, 20만
원)  경주한우셀프식육식당(동문, 10만원)  계경목장(기
업/재단, 20만원)  고순희(불교/기타, 5만원)  국시집(기
업/재단, 14만원)  권달영(동문, 2만원)  귀하한정식(기
업/재단, 10만원)  그린나래원룸(학부모, 5만원)  금강원
룸(일반/기타, 20만원)  김걸(동문, 2만원)  김경호(경주/
직원, 10만원)  김기호(경주/교수, 2만원)  김동기(동문, 2
만원)  김명숙(동문, 2만원)  김문영(동문, 2만원)  김병
욱(동문, 4만원)  김병태(불교신도, 1만원)  김보성(경주/
교수, 2만원)  김복순(경주/교수, 5만원)  김상겸(서울/교
수, 10만원)  김석만(동문, 200만원)  김성장(동문, 4만
원)  김수진(경주/교수, 2만원)  김순(경주/교수, 2만원)  
김순준(동문, 2만원)  김신호(동문, 2만원)  김연정(학부
모, 4만원)  김영기(경주/직원, 10만원)  김영미(불교신
도, 3만원)  김영석(일반/기타, 2만원)  김영성(경주/교수, 
2만원)  김영희(경주/교수, 4만원)  김용배(학부모, 2만
원)  김용태(서울/교수, 2만원)  김응기(경주/교수, 168만
원)  김인홍(경주/교수, 4만원)  김재훈(동문, 2만원)  김
종성(동문, 3만원)  김종철(동문, 1만5000원)  김종필(서
울/직원, 20만원)  김종형(동문, 5만원)  김혜성(학부생, 
2만원)  김혜순(경주/교수, 40만원)  김호창(경주/교수, 2
만원)  김홍섭(동문, 6만원)  김희석(동문, 6만원)  노해식
(학부모, 2만원)  다모아통신(동문, 10만원)  단감농원할
매칼국수(기업/재단, 20만원)  대양기획-정화인쇄소(기
업/재단, 30만원)  도솔마을(기업/재단, 10만원)  도언연
(일반/기타, 15만원)  도영현(불교신도, 2만원)  동남종합
상사(기업/재단, 10만원)  동아광고사(기업/재단, 10만
원)  락가(일반/기타, 10만원)  류기형(경주/교수, 2만원)  
류인수(경주/직원, 12만원)  문희영(동문, 2만원)  박경준
(서울/교수, 200만원)  박광열(동문, 3만원)  박병국(동

문, 2만원)  박병찬(경주/교수, 2만원)  박승용(동문, 2만
원)  박승윤(경주/교수, 2만원)  박승종(서울/직원, 20만
원)  박원배(동문, 2만원)  박은주(동문, 2만원)  박임관
(동문, 2만원)  박재원(일반/기타, 1만원)  박정배(경주/
교수, 2만원)  박종철(기업/재단, 3만원)  박지영(대학원/
기타, 2만원)  박지원(학부생, 2만원)  박충건(일반/기타, 
2만원)  박호준(동문, 1만원)  반도식당(학부모, 10만원)  
방애경(일반/기타, 5만원)  방영오(불교신도, 3만원)  배
영환(일반/기타, 10만원)  백광득(동문, 3만원)  백리향
(기업/재단, 20만원)  백설향(경주/교수, 20만원)  백재
욱(동문, 3만원)  벽선원룸(일반/기타, 20만원)  부성식
당(기업/재단, 20만원)  부용(일반/기타, 5만원)  사회과
학대학원49기학생회(동문, 300만원)  사회교육원(서울/
직원, 500만원)  삼성숯불갈비식당(학부모, 10만원)  서
라벌원룸(동문, 10만원)  서라벌찰보리빵(기업/재단, 10
만원)  석장손두부집(기업/재단, 10만원)  석장원룸(동
문, 10만원)  설윤희(동문, 1만원)  세종투어(기업/재단, 
20만원)  세진꽃종합화훼판매장(기업/재단, 20만원)  
손동진(경주/교수, 10만원)  손봉호(동문, 6만원)  손정
호(동문, 2만원)  손지숙(동문, 2만원)  송문식(동문, 6만
원)  송종욱(동문, 2만원)  송화촌(기업/재단, 5만원)  신
경란(동문, 2만원)  신광택(경주/직원, 2만원)  신도리코
경주OA(기업/재단, 20만원)  신라문화기획(기업/재단, 
20만원)  신라CC골프연습장(기업/재단, 20만원)  신상
목(일반/기타, 10만원)  신성철(동문, 2만원)  신윤섭(일
반/기타, 2만원)  신혜경(경주/교수, 2만원)  신흥광고아
크릴(기업/재단, 20만원)  심규박(경주/교수, 10만원)  아
이맥스시스템(기업/지단, 10만원)  안성양푼돼지갈비찜
(일반/기타, 10만원)  양남대구할인마트(동문, 10만원)  
어림지해장국(기업/재단, 10만원)  연미불(동문, 10만원)  
영광도서(기업/재단, 20만원)  영덕횟집(기업/재단, 20
만원)  예명광고기획(기업/재단, 20만원)  옛날집밥상(기
업/재단, 10만원)  오리와돼지농장(기업/재단, 10만원)  
오세찬(동문, 2만원)  오원옥(경주/교수, 4만원)  요석궁
(기업/재단, 10만원)  용강꽃나라(기업/재단, 10만원)  용
궁해물짜장(기업/재단, 5만원)  용담매운탕(기업/재단, 
10만원)  우성열(일반/기타, 2만원)  우정일식(기업/재단, 
10만원)  원풍식당(기업/재단, 40만원)  월강(기업/재단, 
20만원)  유재중(동문, 20만원)  육부촌(기업/재단, 20
만원)  윤광수(일반/기타, 2만원)  윤광태(경주/직원, 4
만원)  윤종원(동문, 40만원)  윤해숙(동문, 2만원)  이가
아구촌(기업/재단, 20만원)  이관(경주/교수, 2만원)  이
광석(동문, 3만원)  이기철(동문, 6만원)  이동욱(경주/교

수, 2만원)  이두철(동문, 50만원)  이득원(동문, 5만원)  
이락우(동문, 2만원)  이미애(경주/교수, 4만원)  이성구
(일반/기타, 10만원)  이성주(학부생, 2만원)  이수동(일
반/기타, 2만원)  이승철(동문, 2만원)  이영경(경주/교
수, 10만원)  이영실(경주/교수, 2만원)  이영현(경주/교
수, 10만원)  이원석(동문, 2만원)  이윤호(서울/교수, 10
만원)  이은주(일반/기타, 3만원)  이재군(불교신도, 2만
원)  이정윤(동문, 6만원)  이종연(동문, 4만원)  이종임
(경주/교수, 2만원)  이중현(경주/교수, 2만원)  이펙스모
아사무용가구(기업/재단, 20만원)  이효철(일반/기타, 2
만원)  인덕왕족발(일반/기타, 10만원)  임도균(동문, 2
만원)  자유기업원(기업/재단, 870만원)  장마루(기업/재
단, 20만원)  장세철(기업/재단, 10만원)  장영주(동문, 2
만원)  장원숯불가든(기업/재단, 10만원)  장현수(동문, 
6만원)  재경전장(일반/기타, 5만원)  전병옥(동문, 20
만원)  정경란(일반/기타, 2만원)  정관장홍삼성건점(기
업/재단, 10만원)  정동현(서울/직원, 6만원)  정만영(학
부모, 2만원)  정용범(동문, 2만원)  정용수(동문, 2만원)  
정재훈(동문, 6만원)  정호근(경주/교수, 2만원)  정화송
이순두부(기업/재단, 20만원)  정휘수(경주/교수, 2만원)  
조정호(동문, 4만원)  진병길(동문, 4만원)  철마관광(기
업/재단, 10만원)  청하일식(기업/재단, 20만원)  초원삼
계탕(기업/재단, 20만원)  최광임(학부모, 2만원)  최덕
례(동문, 2만원)  최선우(동문, 6만원)  최성훈(동문, 3만
원)  최영진(일반/기타, 10만원)  최진수(경주/교수, 2만
원)  최진식(경주병원/직원, 20만원)  최진용(동문, 2만
원)  최한호(동문, 3만원)  최효선(경주/직원, 2만원)  최
희규(동문, 4만원)  충효상회(기업/재단, 10만원)  치키치
키(동문, 10만원)  코모도호텔경주(기업/재단, 200만원)  
큐신라(동문, 5만원)  퍼시스울산전시장(기업/재단, 20
만원)  풍경(기업/재단, 10만원)  풍년새싹전주비빔밥(동
문, 10만원)  하동엽(경주/교수, 2만원)  하해웅(학부생, 3
만원)  한민환(학부생, 3만원)  한영란(경주/교수, 4만원)  
한재승(동문, 2만원)  한전참가자미회(기업/재단, 20만
원)  한줄기손칼국수(기업/재단, 10만원)  한창용(기업/
재단, 2만원)  함흥냉면(기업/재단, 20만원)  해암회식당
(기업/재단, 10만원)  향전(일반/기타, 5만원)  허상현(경
주/교수, 10만원)  헬스엔헬스(기업/재단, 10만원)  현대
드림투어(기업/재단, 20만원)  현대자동차성건점(기업/
재단, 10만원)  홍광표(경주/교수, 10만원)  홍아김밥(일
반/기타, 30만원)  홍창은(동문, 4만원)  화산숯불(기업/
재단, 20만원)  황지영(경주/교수, 2만원)  휴먼뱅크(주)
(일반/기타, 10만원)

만원의 행복 기금

강태진(동문, 2만원)  강형철(대학원/불교, 2만원)  고흥
수도암(사찰, 2만원)  공만식(동문, 4만원)  김동구(대학
원/불교, 2만원)  김동욱(동문, 2만원)  김미경(불교신도, 
2만원)  김미숙(서울/교수, 4만원)  김민희(불교신도, 2만
원)  김상애(서울/직원, 4만원)  김수현(동문, 4만원)  김
옥자(불교신도, 5만원)  김유정(학부생, 2만원)  김재민
(대학원/불교, 1만원)  김후곤(동문, 2만원)  남순연(불교
신도, 2만원)  박광훈(동문, 1만원)  박군서(서울/직원, 4
만원)  박금표(서울/교수, 2만원)  박기현(일반/기타, 3만
원)  박래훈(일반/기타, 4만원)  박미진(동문, 2만원)  박
일례(불교신도, 2만원)  박재희(불교신도, 2만원)  변순미
(서울/교수, 4만원)  송경호(불교신도, 3만원)  신상윤(일
반/기타, 2만원)  양경인(동문, 2만원)  양석호(동문, 6만
원)  양수희(일반/기타, 3만원)  양정모(동문, 2만원)  여
영주(불교신도, 2만원)  위희정(서울/직원, 1만원)  윤용
일(동문, 2만원)  윤종목(동문, 2만원)  이권학(서울/직
원, 4만원)  이문영(동문, 2만원)  이상훈(동문, 2만원)  
이성만(일반/기타, 3만원)  이재우(서울/직원, 4만원)  이
지현(불교신도, 2만원)  이헌호(동문, 2만원)  장기복(서
울/직원, 1만원)  조지연(불교신도, 1만원)  최봉림(동문, 
2만원)  최원철(동문, 2만원)  최지연(동문, 1만원)  하선
숙(불교신도, 4만원)  하한기(동문, 2만원)  혜관스님(스
님, 15만원)  황정일(서울/교수, 4만원)

발전기금

구경도(기업/재단, 1만원)  김대선(스님, 30만원)  김봉
균(동문, 6만원)  김영일(불교신도, 12만원)  김예름(동
문, 30만원)  김호성(서울/교수, 6만원)  나득영(경주/
교수, 10만원)  박광호(서울/직원, 10만원)  박정극(서
울/교수, 20만원)  박종배(서울/교수, 10만원)  변승재
(서울/직원, 4만원)  손승완(동문, 1만원)  송진원(동문, 
2만원)  신병수(서울/직원, 6만원)  신하균(서울/직원, 
6만원)  심동민(동문, 3만원)  안우섭(경주/교수, 60만
원)  윤길복(불교신도, 3만원)  이수경(경주/교수, 10만
원)  이종찬(동문, 200만원)  이한구(경주/교수, 20만
원)  이호원(동문, 9만원)  정재형(서울/교수, 20만원)  
정필현(경주/교수, 10만원)  정혜련(스님, 2만원)  조경
덕(일반/기타, 3만원)  

수증물품

최연이(불교신도, 1억6200만원)

일산불교병원 발전기금

김경탁(일반/기타, 6만원)  김도균(경주/교수, 10만원)  
김운자(불교신도, 10만원)  김위동(불교신도, 9만원)  김
종필(경주/교수, 10만원)  김형준(동문, 3만원)  노미숙
(불교신도, 2만원)  박대용(동문, 2만원)  박진현(일반/기
타, 4만원)  상지메디칼(기업/재단, 100만원)  성낙진(경
주/교수, 10만원)  온상오(동문, 6만원)  우덕은(스님, 10
만원)  유광옥(불교신도, 20만원)  윤상희(불교신도, 6만
원)  윤세원(불교신도, 30만원)  윤영해(경주/교수, 10만
원)  윤용대(불교신도, 6만원)  이규석(동문, 2만원)  이
규욱(의료원/직원, 2만원)  이만(경주/교수, 3만원)  이
순욱(일반/기타, 30만원)  이순출(불교신도, 2만원)  일
현스님(스님, 20만원)  임선화(불교신도, 1만원)  제수호
(동문, 10만원)  철은스님(동문, 6만원)  한불에너지관리
(주)(기업/재단, 50만원)  홍순아(불교신도, 2만원)  홍지
수(불교신도, 2만원)

장학기금

(사)한국죽음준비협회(일반/기타, 587만2000원)  (재)
금강장학회(기업/재단, 344만2000원)  (재)동우장학회
(기업/재단, 2000만원)  (재)삼성고른장학(동문, 347만
4000원)  (재)신라문화장학재단(기업/재단, 2430만원)  
(재)아산사회복지재단(기업/재단, 314만2000원)  (재)정
수장학재단(기업/재단, 2354만4000원)  (재)한국라이
온(기업/재단, 200만원)  (재)한국유리육영장학(기업/재
단, 453만7000원)  (재)한국지도자육성재단(기업/재단, 
447만4000원)  (주)대진(기업/재단, 100만원)  (주)동방
(기업/재단, 457만9000원)  (주)동부전력(기업/재단, 2
만원)  (주)선진엔지니어링(기업/재단, 1000만원)  (주)세
스코(기업/재단, 737만9983원)  (주)이브자리(기업/재
단, 403만6000원)  (주)한국법면보호(기업/지단, 300만
원)  (주)CJ엔터테인먼트(기업/재단, 300만원)  강경숙
(불교신도, 2만원)  강경자(불교/기타, 2만원)  강길주(일
반/기타, 20만원)  강두찬(동문, 2만원)  강미아(불교신
도, 20만원)  강병흠(불교/기타, 10만원)  강선희(동문, 6
만원)  강영진(동문, 6만원)  강정문(불교/기타, 4만원)  
강정숙(불교신도, 2만원)  강정자(불교신도, 4만원)  강정
희(불교/기타, 2만원)  경국사(정산스님)(동문, 300만원)

▶ 4면에 계속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7월 1일 ~ 2009년 9월 13일

…혜화문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26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11월

       완공 될 예정이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gu.edu
‘지금은 공사중’

한대화 동문, 프로야구 한화 사령탑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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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상반기 학생회 감사 마무리
자료제출 지연, 영수증 누락 등 개선점 올해도 여전해

2009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 결

과,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기구 및 다

수의 단과대들이 허술한 예산집행

과 학생회비 사용내역 누락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감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특별감사위원회가 중앙자치기

구와 단과대를 감사했다. 이번 감사

에서는 대부분의 단과대가 지각 제

출한 것이 문제됐다. 또한 감사 자료

가 많이 누락된 점도 지적되었다.

이번 감사에서 총학생회는 감사 

자료 지각 제출과 지나친 사비 각출

로 경고 2회를 받았다. 경영대 역시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와 일부 누락

으로 경고 2회를 받았다. 문과대는 

회의록 작성 미흡으로 경고 1회를 

받았다.

법과대와 사회과학대, 예술대, 동

아리연합회는 회의록 작성 미흡과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 또는 일부 미

납으로 인해 예산정지 1주 징계를 

받았다. 이과대 또한 영수증 누락과 

사업 평가 문서화 오류 등으로 예산

정지 2주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바이오시스템대는 전반

적 자료 제출 미비와 감사 태도 불성

실 등으로 무기한 예상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예산을 사용할 시에는 사업

계획서 첨부 뒤 총대의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불교대 역시 공약평가서 누락, 금

전출납부 파손 및 서식오류, 영수증 

누락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 10% 징

계를 받았다. 사범대는 금전출납부 

서식 오류, 사업계획서 부실 등으로 

인해 예산 삭감 5%를 받았다. 삭감

된 예산은 총학생회로 이전될 예정

이다. 

공과대는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

과 영수증 서식 오류로 경고 2회ㆍ주

의 2회를 받았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장

의 사퇴로 비대위가 세워지지 않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반기 감사에는 대다수의 단위

들이 자료제출 시한 초과와 회의록 

작성 미흡, 학생회비 사용내역과 사

업계획서ㆍ평가서 등을 누락하거나 

분실해 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양동

석 총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더 

의욕적인 일을 했던 단위가 서식오

류나 증빙자료누락 등으로 인해 높

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어 안타깝

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회 사업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과 기준

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

했다. 또한 “학생회비가 등록금과 

분리 고지되면서 학생회비 납부율

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각 학생자

치기구들의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

쉽다”며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 miro@dongguk.edu

불교계, 청년불자지도자 양성위한 장학금

조계종 총무원, 석암장학회, 능인장학회서 각각 기부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 석암장학회 등을 

비롯해 불교계 각지에서 우리대학 

학생들을 위해 연이어 장학금을 기

부했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

의실에서 우리대학 학생들 27명을 

초청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강현우(체육교육과4)

군 등 26명의 장학생들이 1학기 100

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기금을 받

았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받은 것은 

적겠지만 공부하는 마음을 내는 박

차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학업에 

정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관스님은 삿된 마음을 물

리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는 의

미로 ‘금강저’를 선물로 준비해 학

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04년부

터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매년 1억원

씩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우리대학

에 지급해왔다. 

한편 지난 19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 스님-본교 

이사장) 만불전에서 제70기 석암장

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석암장학금은 내원정사 산하 석

암장학회에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자청년지도자 육성을 목

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2008

학년도 5,000만원, 2009학년도 1학

기 2,500만원의 장학금 지급에 이어 

2학기에 우리대학 재학생 14명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

학금을 받은 14명(서울캠 9명/경주

캠 5명)의 학생들은 1박2일간의 템

플스테이도 가졌다. 

내원정사 주지이자 우리대학의 

이사장인 정련스님은 “석암장학회

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설립된 장학회”라며 “열심

히 공부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

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능인장학회(지광스님)는 금년

부터 우리대학 불교청년지도자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을 수여했다. 

능인장학회는 1987년부터 현재까

지 불교학과에 끊임없이 장학금을 

쾌척해 온 바 있다. 현재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총 13억 9천 5백여만원이

며 750명이 수혜를 받았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지난 15일, 만해관 로비에는 

많은 법대학생들로 북적거렸다. 

법대학생회에서 지난 15일부터 

3일간 법대 학생 및 교수들에게 

헌 책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중

고책 장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이렇게 많은 학생

들이 모인 것은 단지 책의 가격

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만은 아

니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

고책 판매로 생긴 수익금 일체를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하

겠다는 법대 학생들의 의미있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권기홍 법대학생회장은 “사물

함에 오래 방치된 책을 처분할 

목적에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 

수익금 사용을 두고 고민하던 중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이르게 됐다”며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 좋은 취지(趣旨)가 전해

지자 법대 일반학생들은 물론 교

수들도 자발적으로 책을 기부

(寄附)했다. 이날 중고 서적을 구

입한 법대 A학생은 “한권에 5~6

만 원 정도 되는 전공서적을 저

렴한 가격에 구입해 좋을뿐더러, 

수익금이 용산참사 유가족들에

게 기부된다니 구매자 입장에서

도 뜻깊다”고 말했다. 또 법대 B

학생은 “잠시 잊고 있었던 용산

참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중고책 판매 결과, 총 40

여권의 책이 판매돼 35만 2천원

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수익금은 

오는 16일 용산참사 국민재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유가족들

의 슬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

란 돈일지 모르지만, 유가족들을 

향한 학생들의 온심이 함께 전달

되길 바란다. 

임중연 교수팀

지원사업 선정

기계로봇에너

지공학과 임중연 

교수팀의 ‘치과

용 무소음 고속 

핸드피스개발’

이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이 주관

하는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

원사업’에 선정돼 2년 동안 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임 교수팀과 (주)두나미스 덴탈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 연구는 치아절

삭시 사용되는 치과용 핸드피스에

서 발생하는 고주파 소음을 줄여 환

자의 공포감과 빈번히 소음에 노출

돼 발생하는 의사의 청각장애를 줄

이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를 위해 임 교수팀이 보유

한 ‘치과용 핸드피스의 스프링 캡 풀

림방지 구조’ 등 4개의 특허와 기술

을 회사에 이전했다. 또한 산학협력

단은 정밀기계설계 엔지니어 및 연

구 장소, 정밀측정 장비 등을 지원

하며, 두나미스 덴탈 측에서는 중장

기 연구개발 기획 및 시장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임 교수는 “핸드

피스 고주파 소음 발생을 개선한 기

술이 없다”며 “세계최초의 무소음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차량 통행 편리, 대학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의 불합리

한 교통체계가 개선돼 우리대학의 

차량 통행이 편리해졌다. 지난 23일

부터 신호체계가 바뀌어 동호대교 

쪽에서 우리대학 정문 쪽으로 좌회

전이 허용됐고, 우리대학 정문 쪽에

서 동호대교 방향으로 가는 우회전

도 가능하게 됐다.

 예전부터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

에서는 동호대교 쪽에서 우리대학 

정문 쪽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반대편인 동대문운동장역 쪽 길로 

올라가 P턴을 해야 했다. 

또한 정문에서 동호대교 방면으

로 우회전이 되지 않아 신라호텔 후

문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런 불합

리적인 교통체계 때문에 차를 이용

해 출퇴근하는 교수나 교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또 이런 교

통체계는 우리대학에 방문하는 외

부인들에게도 불편을 끼쳐, 학교이

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나

선 사람은 바로 경찰행정학과 이윤

호 교수다. 

이윤호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중부경찰서에 이런 불편한 교통체

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

나 계속 보류돼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 교수는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안건이 통과되었음

을 통보 받았다. 이 교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

람이 없었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

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신종플루 확진환자 확산 ‘비상’

확진환자 5명 모두 완치, 추석 조심해야

우리대학에서도 신종플루 확

진환자가 늘어나 비상이다. 이

에 대학본부는 확진(確診)환자

를 공결(公缺)처리하고, 학생들

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학본부 측에 의하면 신종

플루 확진환자가 지난 8일 처음 

발생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5명, 추정의심환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까

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5명은 모두 완치(完治)됐

고, 추정의심환자 3명 중 2명은 

확진검사에서 음성(陰性)판정

을 받았다. 추정의심환자 중 한 

명은 확진검사를 기다리는 중으

로 알려졌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치료기간 및 격리(隔

離) 해제 시까지 공결처리 됐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일주일 이

내에 참여했던 수업의 경우 휴

강 됐고, 해당 강의를 함께 듣

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했다. 감염(感染) 

의심학생들의 경우는 병원 방문 

시점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시

점까지 공결처리 됐다. 

한편, 계속되는 신종플루 확

진환자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경

각심을 고취(鼓吹)시키기 위해 

팜플렛 배포 및 비타민제 증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지연 기자 ljy88918@dgu.edu

수시 1차 최종마감, 경쟁률 19.5대 1

총 1,236명 모집에 24,169명 지원

우리대학 2010학년도 수시 1

차 원서접수를 지난 14일 날 최

종마감 했다.  지난 3년간 13대 1

을 상회하던 경쟁률은 이번 해

에 19.55대 1로 대폭 상승했다.

일반전형은 총 573명 모집인

원에 14,123명이 지원해 24.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일

반전형의 연극학부는 총 25명 

모집인원에 2,605명이 지원해 

10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요 경쟁률로는 입학사정관

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된 ▲ 

자기추천자 전형이 14.49대 1 

▲ 리더십 전형이 12.56대 1 ▲ 

다문화 가정자녀 전형이 4대 1

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

은 학과 순위로는 ▲ 연극학부 

104.2대 1 ▲체육교육과 52.6대 

1 ▲문예창작학과 48.6대 1 ▲신

문방송학전공 47.63대 1 ▲사학

과 46대 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월 17일 1차 합격자에 

한해 총 14,123명(인문계 9.525

명, 자연계 4.598명)이 논술고

사를 치룰 예정이다.

제 5회 목멱가요제 개막 준비 한창

오는 10월 8일 대운동장에서 열릴 예정

목멱가요제가 오는 10월 8

일 오후 6시 대운동장에서 개

최된다. 이번 목멱가요제의 1차 

예선은 25일 모두 153팀이 참가

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중 약 50여팀이 2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으며, 2차 예선은 오

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2차예선

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12팀에서 14팀 정도가 뽑힐 예정

이다. 목멱가요제 예선 참가 학

생들은 1차 예선에서는 노래의 

한 소절씩을 불렀지만, 2차 예선

에서는 노래 한곡을 완곡해야 

한다. 한편, 동연제는 오는 10월 

7일 대운동장에서 진행된다.

2009 홈커밍데이 다음달 10일 개최

1,2부 나뉘어 동문 초청 행사 진행

2009 홈커밍데이 행사가 다

음달 10일 오후 4시에 우리대

학 각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에

서 진행된다. 홈커밍데이는 전

체 학과 동문회 구축을 완성하

고 전체 동문들의 화합을 증진

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다. 

제1부 ‘대학(원)별 만남의 

장’에서는 각 대학원 및 학과 동

문회 중심으로 친목다지기가 진

행된다. 제2부 ‘화합 한마당 축

제’는 전 동문이 참여하는 야외 

가든파티로 만해광장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온심(溫心)
동악로에서

이지연 기자 

ljy88918@dgu.edu 이사장 정련스님, 첫 교직원 법회

이사장 정련스님이 취임 후 첫 

교직원 법회를 가졌다. 

지난 24일 정각원에서 열린 9

월 교직원 법회에서 정련스님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대학발전 전략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사장 

정련스님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 

새로운 대학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라며 행동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대학평가 결과 유감,  대학 발전 신전략 필요성

▲ 재학생들에게 금강저를 선물하는 지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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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우리대학 대학평가 종합순위 및 각 부분 순위 변화 추이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문

지난해 33위권이었던 교육여건 및 재정부

문은 37위로 4단계 하락했다. 

우리대학의 교수당 학생 수는 2008년 30

위(27.73명)에서 29위(26.43명)로 올라갔

다. 교수 확보율은 50위(78.50%)에서 34위

(82.89%)로 올라갔다. 학생당 장학금(천원)

은 31위(953.73천원)에서 22위(1,176.63천원)

로 올라갔다. 세입 중 기부금은 45위(2.02%)

에서 27위(3.53%)로 올라갔다. 학생당 장학

금과 세입 중 기부금의 순위 향상은 올해 추

진된 동문기업인 모임, 만원의 행복, 학과 동

문회 활성화와 장학기금 조성 등의 캠페인 

등으로 기부자수와 기부건수가 50% 가량 

늘어난 성과로 보인다. 중도 포기율은 35위

(2.26%)에서 23위(1.91%)로 올라갔다.

반면 장학금 환원률은 37위(11.87%)에서 

39위(12.33%)로 내려갔다. 환원률은 올라갔

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던 탓에 순위가 내려간 것이다. 기숙사 

수용률은 58위(11.09%)에서 65위(10.28%)

로 내려갔다.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천원)는 21위

(131.22천원)에서 37위(108,556.19천원)로 

내려갔다. 도서자료 증축에 투자하던 재정

을 올해는 다른 부문으로 투자한 것이 이

유이다. 또한 학생당 교육비(천원)는 32위

(9,122.33천원)에서 39위(9,570.38천원)로 내

려갔다. 장학금 환원률과 마찬가지로 교육

비는 증가하였지만 다른 대학들에 비해 증

가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교육비 환원률은 

56위(132.28%)에서 63위(127.32%)로 내려

갔다. 세입 중 납입금 비중은 58위(74.55%)

에서 72위(76.86%)로 내려갔다. 장학금 환

원률과 학생당 교육비와 같은 이유에서다. 

학생 충원률은 100% 이상을 충당하여 작년

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경영평가팀 박훈선 과장은 “서울 캠퍼스

에 기숙사가 없는 것이 기숙사 수용률에 영

향을 미쳤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숙사 수

용률 순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며 “이번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의 순위 

하락은 우리대학에서 리모델링과 증축, 외

국인 교수 유치 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

자하느라,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결과

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학금 환원률과 학생당 교육비, 세

입 중 납입금 비율에 대해서는 “실값은 올랐

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

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위가 낮아졌다”고 설

명했다. 

국제화 부문

우리대학의 국제화(國際化)부문은 31위

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에 기록한 37

위에 비해 6계단 상승(上昇)한 결과다. 

지표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교

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16위가 올라 20위

를 기록했고, 학위과정의 외국인 학생 비율

(比率)은 56위였던 지난해에 비해 21위가 오

른 35위로 대폭 상승했다. 또 전년도 2학기

를 포함한 해외파견학생의 비율은 23위로 

35위였던 지난해에 비해 12위 상승했다. 교

환방문한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37위로 지

난해에 비해 10위가 올랐고, 영어강좌의 비

율은 22위였던 지난해보다 5위 상승한 17위

를 기록(記錄)했다.

국제화부문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국제

교류팀의 김상유 계장은 “최근 2년 반 동안 

계속 노력한 결과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우리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0개 이상의 대학과 실질적 교류(交流)를 맺

어왔고, 교류협정을 체결(締結)한 대학은 현

재 약 100여개에 달한다. 또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은 외국의 학생들에게는 우

리대학의 특성화부분을 알리고, 우리대학 

학생에게는 영어강의를 접할 기회를 줌으로

써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경우다. 

사실 우리대학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유

치(誘致)할 기숙사가 없어 각종 외부 대학평

가 국제화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었다. 실제로 지표별 세부 결과 중, 교환방문

한 외국인학생 비율이 37위로 지표 중 가장 

낮은 순위(順位)를 차지했다. 하지만 국제관 

건설에 맞춰 본격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유

치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희대나 외대와 같이 국제화부문에 전략

적으로 투자(投資)한 대학들이 많은데 비해, 

우리대학의 경우 인프라가 열악(劣惡)한 것

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상유 계장

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하

다”며 “지금처럼 교환학생들을 보낼 교류대

학을 더 늘려가는 한편, 학생교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컨

퍼런스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유 계장은 “30위권 안에 진입하

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하며 “목표를 정

해놓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내년에

도 국제화부문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판도 및 사회진출도 부문

이번 대학평가에서 공개된 우리대학 평판

도 및 사회진출도는 취업률, 고시합격자 수 

등의 4개 항목은 올랐지만 직무수행능력, 

추천대학 등의 7개 항목이 하락해 작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했다.

평판도 및 사회진출도는 취업률, 직무수

행능력, 고시합격자 수 등의 객관적 지표

와 채용 시 원하는 대학, 추천하고 싶은 대

학 등 주관적 지표를 합친 11개의 세부항목

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자체 및 기업인사담당

자, 고교 교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의견

을 조사해 평가한다.

우리대학 취업률은 작년보다 1% 떨어졌

지만 순위는 21계단 상승한 33위가 돼, 취업

지원센터 김해덕 계장은 “이전보다 검증절

차가 강화돼, 많은 대학들의 취업률 거품이 

사라져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고시합격자 수 15위(14명), 공인회계사

와 변리사 수 11위(27명), 거래소 상장사 임

원수(코스닥 제외) 12위(214명)로 지난해 보

다 순위가 상승했다.

하지만 대학인식 및 졸업생의 능력과 관

련된 신입사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기부하

고 싶은 대학 등의 평판도 항목에서는 근소

하지만 작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이에 경영평가팀, 전략홍보실 등 각 관련 

부서들은 대책을 강구 중이다. 대외기획팀 

김진환 팀장은 “우리대학에 대해 수 십 년간 

쌓여온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이뤄지

고 있고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뤄

지고 있지만, 짧은 기간 만에 인사담당자나 

진학담당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다”

며 “장기적으로 평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수 연구 부문

지난해 29위의 저조한 성적이었던 교수 

연구 부문이 올해 역시 9단계 하락한 38위

를 기록했다. 교수 연구 부문은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연구비 △계열평균 교수당 자

체 연구비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편) 

△인문사회 교수당 SSCI, A&HCI 논문수

(편)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수(편) 

△과학기술 교수당 SCI IF △5년간 SCI, 

SSCI, A&HCI 피인용수 △5년간 SCI, 

SSCI, A&HCI 10회 이상 인용수 △지적재

산권 등록(점) △기술이전료 수입액(천원)

의 항목에 따라 평가됐다. 

이번 교수 연구 부문은 지적재산권 등록

(점)과 기술이전료 수입액(천원) 평가지표

가 각각 40위에서 29위, 26위에서 18위로 상

승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8개 평가지표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연구비의 경우 18

위에서 21위로 3단계 하락,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는 31위에서 51위로 20단계 하

락,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편)은 22위에

서 43위로 19계단 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부문

과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편)은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영평가팀 방중혁 계장은 “이

번 교수 연구 평가 지표 부문의 순위가 크게 

떨어진 원인에 대해 현재 분석중에 있다”며 

“교수들의 연구 성과 및 논문 발표에 관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

이라고 밝혔다.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와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편)을 비롯해, 인문사회 

교수당 SSCI, A&HCI 논문수(편)는 32위

에서 46위로 14계단,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수(편)는 43위에서 47위로 4계단, 과학

기술 교수당 SCI IF는 40위에서 43위로 3

단계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SCI, 

SSCI, A&HCI 피인용수, 5년간 SCI, SSCI, 

A&HCI 10회 이상 인용수 부문 역시 각각 

39위에서 47위로 8계단, 34위에서 44위로 10

계단이 하락한 성적을 보였다. 

이번 교수 연구 부문 평가와 관련해 학교 

측은 “앞으로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 및 연

구환경 개선에 노력해, 연구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취재팀 

 dgupress@dongguk.edu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2009년 대

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지난해보

다 두 계단 상승한 종합순위 27위를 

기록했다. 우리대학은 국제화 부문

에서 상승했지만 교수연구 부문과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에서 여전히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동대신문은 

2009 대학평가에 대해 각 부문별로 

분석해 봤다.

편집자

2009 중앙일보 대학평가 분석

교수 연구 부문 급락, 연구력 강화방안 절실

평판도, 교육 여건 및 재정 부문도 문제점 개선 시급

▶ 2면에서 계속
  고권녀(동문, 602만원)  고영희(동문, 5만원)  고완

식(동문, 6만원)  고철환(대학원/기타, 6만원)  고학배
(동문, 2만원)  곽동엽(동문, 12만원)  곽현철(일반/기타, 
6만원)  광용스님(스님, 60만원)  구광모(동문, 6만원)  
구외경(불교/기타, 1만원)  구창완(동문, 30만원)  구한모
(동문, 3만원)  구형근(불교/기타, 2만원)  국립국제교육
원(기업/재단, 1482만6000원)  권금주(불교신도, 4만원)  
권기섭(동문, 9만원)  권량남(동문, 10만원)  권순민(불
교/기타, 3만원)  권오용(불교/기타, 6만원)  권원대(동
문, 4만원)  권은희(일반/기타, 4만원)  권정의(동문, 10만
원)  권종자(불교/기타, 3만원)  권종진(동문, 2만원)  권
혁군(불교신도, 6만원)  권혁문(불교/기타, 2만원)  권혁
복(동문, 20만원)  김갑기(서울/교수, 8만원)  김경남(동
문, 4만5000원)  김경표(경주/직원, 10만원)  김경훈(불
교/기타, 2만원)  김계인(서울/교수, 15만원)  김규태(대
학원/교육, 15만원)  김규헌(경주/직원, 2만원)  김규환
(서울/직원, 6만원)  김금용(동문, 6만원)  김기수(불교/
기타, 4만원)  김기정(대학원/행정, 10만원)  김난영(동
문, 15만원)  김남철(동문, 10만원)  김덕희(동문, 2만원)  
김도연(불교/기타, 2만원)  김동건(대학원/불교, 500만
원)  김동성(대학원/국제정보, 3만원)  김동협(경주/교수, 
20만원)  김두선(일반/기타, 34만원)  김명숙(일반/기타, 
2만원)  김명실(동문, 10만원)  김명우(일반/기타, 10만
원)  김무봉(서울/교수, 14만원)  김미경(서울/직원, 4만
원)  김미숙(불교/기타, 3만원)  김민섭(동문, 2만원)  김
병완(동문, 4만원)  김봉주(서울/직원, 4만원)  김분하
(동문, 2만원)  김상유(서울/직원, 4만원)  김상일(서울/
교수, 4만원)  김상태(동문, 9만원)  김선유(불교/기타, 2
만원)  김성규(경주/직원, 2만원)  김성수(동문, 9만원)  
김성열(동문, 3만원)  김성중(서울/교수, 10만원)  김세윤
(동문, 3만원)  김순영(서울/교수, 20만원)  김애주(서울/
교수, 20만원)  김여진(동문, 5만원)  김연수(대학원/일
반, 1만원)  김연숙(불교신도, 4만원)  김영곤(경주/직원, 
34만원)  김영국(경주/교수, 2만원)  김영민(서울/교수, 
10만원)  김영수(경주/직원, 10만원)  김영수(동문, 2만
원)  김영순(서울/교수, 60만원)  김영임(불교/기타, 2만
원)  김영진(서울/직원, 6만원)  김영호(동문, 4만원)  김
영희(경주/교수, 4만원)  김옥금(불교/기타, 2만원)  김용
래(동문, 6만원)  김용민(동문, 10만원)  김용주(동문, 1만
원)  김용호(동문, 15만원)  김용희(동문, 3만원)  김원태
(동문, 9만원)  김유태(동문, 15만원)  김윤태(일반/기타, 
6만원)  김은향(일반/기타, 10만원)  김은희(경주/직원, 4

만원)  김응조(스님, 20만원)  김의창(경주/교수, 20만원)  
김인구(일반/기타, 2만원)  김인홍(경주/교수, 4만원)  김
임주(동문, 100만원)  김장화(학부모, 10만원)  김정곤
(동문, 9만원)  김정연(서울/직원, 6만원)  김정연(스님, 
10만원)  김정웅(동문, 6만원)  김정은(동문, 4만원)  김
정자(불교신도, 2만원)  김정자(불교신도, 2만원)  김정효
(일반/기타, 1만원)  김정희(불교신도, 2만원)  김종규(경
주/직원, 20만원)  김종기(서울/직원, 4만원)  김종성(동
문, 6만원)  김종식(동문, 9만원)  김종오(불교/기타, 2만
원)  김종윤(서울/직원, 12만원)  김주원(불교/기타, 1만
원)  김주익(동문, 3만원)  김주호(동문, 4만원)  김주호
(동문, 2만원)  김지나(동문, 1만원)  김진환(서울/직원, 
10만원)  김철용(경주/직원, 4만원)  김춘년(일반/기타, 3
만원)  김춘식(서울/교수, 4만원)  김태규(일반/기타, 3만
원)  김태성(동문, 2만원)  김태형(서울/직원, 4만원)  김
태형(동문, 2만원)  김학원(서울/직원, 6만원)  김한(서
울/교수, 10만원)  김한승(불교/기타, 2만원)  김해동(불
교/기타, 4만원)  김현선(동문, 3만원)  김현숙(일반/기
타, 5만원)  김현우(불교/기타, 2만원)  김현태(불교신도, 
2만원)  김현호(동문, 10만원)  김형목(동문, 6만원)  김
형욱(경주/직원, 2만원)  김혜경(불교신도, 4만원)  김혜
숙(불교/기타, 6만원)  김호산(동문, 10만원)  김홍석(동
문, 50만원)  김효숙(불교/기타, 6만원)  김흥태(학부모, 
6만원)  김희배(동문, 6만원)  나국원(동문, 2만5000원)  
남동소방서(기업/재단, 102만3040원)  남원식(경주/직
원, 2만원)  노동영(경주/직원, 2만원)  노헌균(서울/교수, 
10만원)  녹두서점(기업/재단, 10만원)  농촌희망재단(기
업/재단, 400만원)  대원스님(스님, 200만원)  도안스님
(스님, 4만원)  도원철강(주)(기업/재단, 20만원)  동경금
속(주)(기업/재단, 60만원)  동국할머니집(일반/기타, 5
만원)  동국화교한의사회(국연예)(동문, 800만원)  동양
종합금융(기업/재단, 50만원)  동원스님(스님, 100만원)  
디오인터렉티브(주)(기업/재단, 150만원)  류경자(불교/
기타, 3만원)  류변성(서울/직원, 10만원)  무명(동문, 
1000만원)  문선아(일반/기타, 4만원)  문암장학회(기
업/재단, 100만원)  문영옥(불교신도, 2만원)  문지훈(불
교/기타, 2만원)  문희경(일반/기타, 2만원)  문희정(일
반/기타, 2만원)  민병기(동문, 2만원)  민은기(불교신도, 
4만원)  민준석(경주/직원, 6만원)  민창식(서울/교수, 10
만원)  박경준(서울/교수, 4만원)  박광명(동문, 1만원)  
박광현(서울/교수, 4만원)  박기린(경주/직원, 2만원)  박
동채(일반/기타, 3만원)  박득현(경주/직원, 6만원)  박만
규(서울/직원, 4만원)  박만성(동문, 6만원)  박명관(서

울/교수, 10만원)  박민서(동문, 6만원)  박사빈(동문, 10
만원)  박상관(서울/직원, 20만원)  박상철(대학원/일반, 
1만원)  박서진(서울/직원, 6만원)  박선옥(불교/기타, 2
만원)  박성필(동문, 2만원)  박성훈(불교/기타, 2만원)  
박순자(불교/기타, 3만원)  박승준(동문, 1만원)  박신양
(동문, 226만8500원)  박연이(불교/기타, 15만원)  박영
수(동문, 1만원)  박옥희(일반/기타, 1만원)  박원환(경주/
교수, 500만원)  박윤희(서울/교수, 10만원)  박은철(동
문, 10만원)  박재준(동문, 6만원)  박정옥(동문, 10만원)  
박정효(불교/기타, 2만원)  박정훈(불교/기타, 2만원)  박
종렬(동문, 10만원)  박종심(불교/기타, 4만원)  박종호
(동문, 100만원)  박종훈(서울/교수, 20만원)  박종휘(경
주/직원, 2만원)  박종희(경주/교수, 10만원)  박주연(동
문, 2만원)  박지연(대학원/일반, 1만원)  박지현(일반/기
타, 10만원)  박진수(동문, 6만원)  박진호(일반/기타, 4만
원)  박창근(일반/기타, 3만원)  박춘재(동문, 4만원)  박
태환(동문, 3만원)  박해구(경주/직원, 20만원)  박혁상
(서울/직원, 4만원)  박현근(동문, 6만원)  박형재(동문, 
2만원)  박혜경(동문, 6만원)  방중혁(서울/직원, 6만원)  
방한일(학부모, 20만원)  배성원(일반/기타, 2만원)  백경
선(서울/직원, 10만원)  백락관(경주/직원, 2만원)  백봉
명(불교신도, 2만원)  백설향(경주/교수, 20만원)  백승우
(동문, 4만원)  백인국(불교/기타, 30만원)  법만스님(스
님, 275만7000원)  법산스님(서울/교수, 350만원)  법상
스님(불교신도, 10만원)  법안스님(불교/기타, 10만원)  
법의스님(스님, 20만원)  법타스님(서울/직원, 200만원)  
변민우(서울/직원, 6만원)  변영걸(일반/기타, 2만원)  본
솔장학재단(기업/재단, 1142만1000원)  불교문화재단성
찬회(기업/재단, 1600만원)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
주재단(기업/재단, 4726만원)  산학협동재단(기업/재단, 
400만원)  삼송장학회(기업/재단, 400만원)  삼수모(불
교/기타, 6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211만2000
원)  서강(동문, 4만원)  서동일(동문, 3만원)  서림기획
(기업/재단, 7만원)  서말순(불교신도, 2만원)  서오희(동
문, 2만원)  서은숙(서울/교수, 20만원)  서재덕(동문, 4
만원)  서정윤(동문, 1만원)  서창식(동문, 10만원)  서혜
원(불교/기타, 5만원)  석광열(경주/직원, 10만원)  선빈
스님(스님, 6만원)  선승규(일반/기타, 1만원)  선암장학
재단(기업/재단, 200만원)  선우진(동문, 6만원)  선호스
님(스님, 4만원)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기
업/재단, 60만원)  성낙주(동문, 4만원)  성본스님(경주/
교수, 40만원)  성영석(동문, 3000만원)  성혜정(동문, 
200만원)  손상국(불교/기타, 2만원)  손세호(경주/직원, 

6만원)  손영수(일반/기타, 1만원)  손완달(동문, 1만원)  
손희주(동문, 10만원)  송관수(동문, 20만원)  송상윤(학
부생, 50만원)  송석현(동문, 9만원)  송유춘(일반/기타, 
4만원)  송장희(동문, 2만원)  송효영(동문, 15만원)  수
경스님(대학원/일반, 100만원)  신기훈(서울/직원, 10만
원)  신영애(일반/기타, 6만원)  신용국(일반/기타, 4만
원)  신용재(동문, 3만원)  신인호(동문, 6만원)  신지형
(서울/직원, 8만원)  신창균(불교/기타, 4만원)  심건식
(일반/기타, 2만원)  심경용(동문, 15만원)  심규홍(일반/
기타, 3만원)  심길종(불교/기타, 4만원)  심산스님(스님, 
805만3000원)  심익섭(서울/교수, 6만원)  안민기(동문, 
1만원)  안선신(서울/교수, 20만원)  안정웅(일반/기타, 2
만원)  안채영(동문, 1만원)  안학천(동문, 10만원)  안현
정(동문, 2만원)  양명숙(불교/기타, 2만원)  양선경(동
문, 1만원)  양성웅(서울/직원, 6만원)  엄재석(동문, 100
만원)  엄종호(동문, 9만원)  여익구(동문, 60만원)  연봉
태현스님(스님, 1000만원)  영담스님(스님, 200만원)  예
영자(불교신도, 2만원)  예은장학재단(기업/재단, 400만
원)  오경택(동문, 500만원)  오뚜기재단(기업/재단, 812
만9900원)  오원석(동문, 4만원)  오원옥(경주/교수, 4만
원)  오윤관(동문, 3만원)  오창엽(일반/기타, 1만원)  옥
태일(동문, 2만원)  왕선자(불교/기타, 6만원)  우학스님
(스님, 50만원)  유광호(서울/직원, 6만원)  유상록(동문, 
12만원)  유시규(서울/교수, 10만원)  유영혜(불교/기타, 
4만원)  유임하(동문, 4만원)  유정숙(동문, 2만원)  유주
현(일반/기타, 4만원)  유진(서울/직원, 6만원)  유한림
(서울/직원, 6만원)  유흔우(서울/교수, 10만원)  윤광태
(경주/직원, 2만원)  윤금숙(일반/기타, 4만원)  윤동규
(서울/직원, 10만원)  윤옥송(불교신도, 4만원)  윤원석
(서울/직원, 8만원)  윤재웅(서울/교수, 6만원)  윤종환
(동문, 2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15만원)  윤준
호(동문, 6만원)  윤진아(경주/직원, 2만원)  윤해운(동
문, 4만원)  윤혁권(동문, 4만원)  이강석(경주/직원, 20
만원)  이경(동문, 6만원)  이경남(불교/기타, 10만원)  이
경성(불교/기타, 3만원)  이경옥(불교신도, 4만원)  이경
지(동문, 1만원)  이광우(동문, 4만원)  이광윤(동문, 200
만원)  이권학(서울/직원, 10만원)  이근학(불교신도, 4
만원)  이낙영(동문, 2만원)  이남희(일반/기타, 2만원)  
이대석(기업/재단, 40만원)  이덕순(일반/기타, 4만원)  
이두이(불교/기타, 15만원)  이락우(동문, 2만원)  이만희
(서울/교수, 4만원)  이명복(경주/교수, 2만원)  이미숙
(불교/기타, 2만원)  이미애(경주/교수, 4만원)  이민우
(일반/기타, 24만원)  이병제(대학원/불교, 6만원)  이상

기(경주/직원, 20만원)  이상득(경주/직원, 4만원)  이상
문(동문, 12만원)  이상미(불교/기타, 2만원)  이상병(경
주/직원, 10만원)  이상보(동문, 15만원)  이상원(동문, 1
만원)  이상윤(경주/직원, 2만원)  이상익(동문, 2만원)  
이상익(일반/기타, 9만원)  이상진(동문, 6만원)  이상진
(불교/기타, 2만원)  이상철(일반/기타, 1만원)  이석순(불
교/기타, 4만원)  이선경(일반/기타, 4만원)  이선진(동문, 
4만원)  이성민(일반/기타, 2만원)  이성연(동문, 4만원)  
이성진(동문, 50만원)  이수창(불교/기타, 12만원)  이승
규(동문, 2만원)  이승남(서울/교수, 4만원)  이승주(일
반/기타, 4만원)  이승진(동문, 5만원)  이시연(일반/기타, 
4만원)  이영섭(서울/교수, 6만원)  이영심(불교/기타, 1
만원)  이영채(불교신도, 868만9000원)  이옥연(일반/기
타, 2만원)  이용수(경주/직원, 2만원)  이원걸(동문, 10
만원)  이원규(동문, 6만원)  이원용(동문, 2만원)  이원
재(서울/직원, 4마원)  이유기(서울/교수, 4만원)  이은심
(일반/기타, 20만원)  이익성(서울/직원, 14만원)  이재명
(일반/기타, 6만원)  이정애(불교/기타, 1만원)  이정훈
(동문, 2만원)  이종대(서울/교수, 4만원)  이종언(일반/
기타, 24만원)  이종찬(일반/기타, 1만원)  이종하(동문, 
2만원)  이주성(서울/교수, 6만원)  이중권(서울/교수, 20
만원)  이중화(동문, 2만원)  이지영(학부생, 20만원)  이
지희(동문, 3만원)  이진균(일반/기타, 2만원)  이진범(일
반/기타, 2만원)  이창무(동문, 10만원)  이창학(서울/직
원, 6만원)  이태형(일반/기타, 4만원)  이태희(불교/기
타, 6만원)  이한주(서울/교수, 8만원)  이해웅(불교/기
타, 1만원)  이혁(불교/기타, 6만원)  이현규(불교신도, 2
만원)  이현욱(일반/기타, 2만원)  이혜선(동문, 6만원)  
이혜주(일반/기타, 3만원)  이효선(동문, 4만원)  인성스
님(스님, 6만원)  일연스님(스님, 6만원)  임각균(동문, 6
만원)  임경자(일반/기타, 4만원)  임계성(동문, 2만원)  
임금옥(불교/기타, 15만원)  임금희(불교/기타, 2만원)  
임명수(경주/직원, 2만원)  임억만(불교신도, 2만원)  임
영해(불교/기타, 6만원)  임정금(불교신도, 4만원)  임종
민(경주/직원, 1만원)  임종빈(동문, 4만원)  임지한(서
울/직원, 4만원)  임태순(불교/기타, 2만원)  자성스님(스
님, 20만원)  장동선(동문, 6만원)  장보영(동문, 1만5000
원)  장봉헌(동문, 6만원)  장세광(동문, 1만원)  장세용
(동문, 200만원)  장세이(동문, 2만원)  장시기(서울/교
수, 10만원)  장영우(서울/교수, 4만원)  장원영(동문, 6만
원)  장원철(동문, 6만원)  장원희(서울/교수, 10만원)  장
종수(동문, 15만원)  장진(동문, 15만원)  전길자(불교/기
타, 2만원)  전상우(동문, 100만원)  전용수(일반/기타, 

10만원)  전용택(일반/기타, 3만원)  전포성(일반/기타, 6
만원)  전표원(일반/기타, 1만원)  전형준(동문, 9만원)  
정경섭(서울/직원, 10만원)  정도진(대학원/기타, 4만원)  
정목스님(스님, 1000만원)  정병경(서울/직원, 6만원)  정
병조(서울/교수, 20만원)  정병준(서울/교수, 4만원)  정
산장학재단(기업/재단, 130만원)  정석윤(학부모, 20만
원)  정성진(동문, 2만원)  정승용(동문, 3만원)  정연승
(동문, 20만원)  정영상(일반/기타, 9만원)  정우영(서울/
교수, 4만원)  정월임(불교/기타, 4만원)  정유경(동문, 3
만원)  정윤재(동문, 6만원)  정윤호(기업/재단, 2만원)  
정진우(동문, 1만원)  정창근(서울/교수, 4만원)  정창수
(불교/기타, 3만원)  정향란(경주/직원, 10만원)  정현스
님(동문, 10만원)  정환국(서울/교수, 4만원)  정환섭(동
문, 6만원)  조광래(일반/기타, 2만원)  조규철(일반/기
타, 4만원)  조당호(동문, 9만원)  조동식(일반/기타, 4만
원)  조복현(동문, 6만원)  조순식(서울/직원, 6만원)  조
용수(일반/기타, 2만원)  조원왕(동문, 2만원)  조은경(일
반/기타, 2만원)  조의연(서울/교수, 10만원)  조인숙(불
교신도, 10만원)  조종장학(기업/재단, 1717만5000원)  
조진권(동문, 2만원)  조진열(동문, 6만원)  조태수(동문, 
3만원)  조한제(일반/기타, 2만원)  조현옥(불교/기타, 2
만원)  조현하(동문, 1만원)  조훈영(서울/교수, 6만원)  
주경식(불교/기타, 4만원)  주두식(일반/기타, 2만원)  주
리원(동문, 100만원)  주현석(서울/직원, 4만원)  지광스
님(대학원/불교, 1000만원)  지승림(불교/기타, 6만원)  
진선국(불교/기타, 4만원)  차교성(경주/직원, 10만원)  
채명식(동문, 4만원)  채윤미(일반/기타, 3만원)  철은스
님(동문, 5만원)  청호불교문화원(기업/재단, 876만원)  
최경숙(일반/기타, 6만원)  최광순(일반/기타, 4만원)  최
금순(불교신도, 10만원)  최기만(불교/기타, 10만원)  최
낙복(동문, 6만원)  최문정(일반/기타, 3만원)  최보영(동
문, 6만원)  최부식(동문, 2만원)  최수진(동문, 1만원)  최
수호(경주/직원, 6만원)  최순호(기업/재단, 20만원)  최
아영(동문, 3만원)  최용환(불교/기타, 2만원)  최우석(서
울/직원, 6만원)  최우혁(일반/기타, 3만원)  최윤정(동
문, 20만원)  최인숙(서울/교수, 10만원)  최정숙(서울/직
원, 10만원)  최정훈(경주/직원, 32만원)  최준혁(서울/직
원, 4만원)  최창영(동문, 9만원)  최태선(일반/기타, 2만
원)  최태숙(서울/직원, 6만원)  최해철(불교/기타, 4만
원)  최현숙(불교/기타, 6만원)  키움증권(주)기업/재단, 
228만2000원)  탁상민(서울/직원, 6만원)  하기복(동문, 
2만원)  하나투어(기업/재단, 320만원)  

▶ 8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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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즘 연극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가 故 이해랑 

서거 20주기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명동예술극장 무대에서 

상연된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자전적 희곡으로 유명한 작

품이며 유진 오닐에게 퓰리처상을 안겨

준 작품이기도하다. 1962년 故 이해랑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출해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됐다. 그 무대는 당

시 젊은이들을 사로잡으며 연일 매진 사

례를 기록해 연극계 최대의 화제로 떠오

른 바 있다. 당시 여고생이던 손숙도 이 

연극을 통해 연극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심각

한 내적 갈등을 겪는 어머니 메어리는 

손숙이 연기하고, 탤런트 김석훈이 폐결

핵을 앓으면서도 예술가의 삶을 꿈꾸는 

작가 유진 오닐의 분신과도 같은 둘째 

아들 에드먼드 역을 맡아 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오른다.

또한 지난 시절 가난으로 돈에 집착하

게 된 아버지 타이런 역은 김명수가 연

기하고, 끊임없는 소외감으로 알코올 중

독자가 된 큰아들 제이미는 연극배우 최

광일이 맡았다.

‘타이런 가족의 애증을 다룬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는 총 4막으로 구성

돼 있으며 모르핀 중독으로 입원했던 어

머니 메어리가 퇴원한 후 2개월이 지난 

8월 어느 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시간

적 순으로 극이 진행된다. 타이런 가족

은 증오와 사랑이 뒤범벅된 채 날카로운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과거에 대한 후

회와 집착을 되풀이한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체념과 절망으로 바뀐 부모와 아

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는 아들들,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며 꿈 많던 여학생 시절을 그리워

하는 어머니. 극은 이 같은 타이런 가 5

명에 의해 진행되며, 마침내 그들은 서

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 사랑을 

느끼면서 극은 마무리 된다.

한편, 이번 연극은 기존의 국내 공연

이 주로 텍스트로 삼은 초판이 아닌 2판

을 바탕으로 새로운 번역과 대본에 의해 

제작돼 연극 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 밤으로의 긴 여로 

    A석 : 20,000원 ,S석 : 35,000원 

손숙과 고(故) 이해랑의 20년 인연(因緣)

이해랑 서거(逝去) 20주기 추모 공연, 오는 11일까지 상연(上演) 

‘말죽거리 잔혹사’(2004)의 인상적인 대

단원에서 현수(권상우)는 분노와 눈물이 

뒤범벅된 목소리로 절규한다.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극언(極言)이 어떤 사연을 함축하고 있

는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70년대 한

국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고 해도 좋을 법한 어떤 트라우마에 관해 

정곡을 찌르고 있는 이 정교하게 연출된 

대사에 대해서, 왜 전혀 분노하거나 비난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 또한 지금의 “우리나라”를 형성하

고 있는 주요한 역사적·문화적 경험에 관

한 중대한 폄하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일

대다(一對多)의 격투에서 만신창이의 승

리를 거두는 지독히 남성적인 파토스 및 

이에 근거한 현수 자신의 전투적인 성장의 

모범이 이소룡 즉 브루스 리라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두어져 있다는 것은 (그가 진

추하와 아바를 향수했던 경험과 함께) 실

은 그 자신의 내면이 70년대 한국에 거주

하는 코스모폴리탄 내지는 문화적 혼종성

에 의해 정초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

닌가? 그가 대한민국의 학교와 사회를 비

속한 언어로 모욕한 것에 대해 네티즌+언

론은 왜 공습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인가?

오히려 개봉 이후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

고 또한 무수하게 패러디하고 있을 만큼 

공감을 얻거나 또한 인상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은 분명 기이한 현상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이것은 최근 2PM의 멤버 재범

이 과거 친구의 마이스페이스에 남겼던 글

을 두고 네티즌과 언론이 협력하여 융단

폭격을 가한 사태를 빗대어 냉소적으로 

말해 본 것이다. 연예기획사의 연습생으

로 생활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

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면서 경솔하게 

배설한, 속어로 가득한 몇 문장, 그 중에서

도 특히 “korea is gay....i hate koreans.”

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학

교 X까라 그래!”와 크게 다를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말”에 대한 반

응이 이처럼 극명하게 대립되는 원인은 무

엇인가?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단지 ‘말죽거

리 잔혹사’라는 허구 대 재범과 2PM을 둘

러싼 현실 또는 인종과 국적에 있어서 순

수한 한국인 주인공에 대한 일반적인 호

의와 비한국인으로 규정되는 타자에 대한 

대중의 적대 등등의 가시적인 맥락의 차

이 때문만은 아닐 터이다. 

여기에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

은, 한쪽은 지속적으로 향유되었지만, 다

른 한쪽은 거센 비난과 분노를 불러왔다

는 식의 차이에 지나치게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 일반이 가

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상에 관한 

애증의 양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중

의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전혀 상반된 관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어

떤 “암흑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한민

국을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만한 가치

를 지닌 조국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사람

이라면, 

“but eveyone thinks i'm like illest 

rapper wen i suck nuts at rappin...so 

dass pretty dope”이라는 말에 어째서 우

리가 “열폭”하게 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

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실체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학교 X까

라 그래!”와 “korea is gay”는 그것을 조

망하게 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자 계기이

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관

점 간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간극 내지는 사이를 횡단하는 시차적 이

동(parallax shift)이 아닐까?

‘대한민국 학교 X까라 그래!’와 ‘korea is gay’의 사이

폭력적 인터넷문화와 잘못된 애국주의가 

결합된 것이  2PM 재범 사태

매체 비평 - ① 2PM 재범사태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

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

다. 어머니는 돌아앉아 무너지는 소리만 들

었다.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강제 철거(撤去), 그리고 강제 철거를 당

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여성 사회학자가 있다. 1986부

터 그녀는 ‘제 2의 광주사태’라고 비유될 만

큼 폭력적, 비인간적인 양상의 강제 철거 현

장에서부터 2008년 재개발이 이뤄진 현재

까지 약 22년의 시간을 ‘사당동 더하기 22’

라는 80분 영상(映像)에 담아냈다. 

최근 그녀는 80분 영상 내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4시간 영상으로 새로 편집해 철

거민 가족의 모습을 더욱더 진솔하게 담아

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큐 ‘사

당동 더하기 22’의 감독인 우리대학 조은 교

수(사회학과)이다.

지난 19일 4시간 버전으로 새롭게 편집

된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 돌고 돌

고 또 돌고(이하 사당동더하기 22 디렉터스 

컷)’는 상암동 시네마테크 KOFA에서 첫 상

영됐다. 첫 상영 후 그녀는 4시간 버전으로 

탄생한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에 

관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4시간 영상으로 새롭게 편집하게 된 계기

에 대해 조은 교수는 “국회에서 상영된 사

당동 더하기 22를 본 한 기자 분이 22년이란 

기록의 진정성을 80분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조언에서 시작됐다”고 밝

혔다. 더불어 조은 교수는 학생들에게 86년 

사당동 철거에 대해 막연히 이야기를 해주

는 것보다는 그 당시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사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까하는 생

각에 영상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당동 더하기 22’는 1986년부터 2008년

까지 조은 교수가 사당동 철거재개발현장연

구로 처음 만난 정금선 할머니 가족의 모습

을 22년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금선 

할머니는 철거민의 역사를 고스란히 경험

한 인물이다. 고향 부산에서도 철거촌에 살

았었으며, 상경해서도 용산, 상계동, 사당동 

등 정착했던 곳마다 철거를 당했다. 정금선 

할머니는 철거를 당한 주민들 중 유일하게 

상계동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지만, 

입주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

을 살고 있다. 이 다큐는 70이 넘은 나이에

도 공공근로를 하는 정금선 할머니, 일일노

동자인 아들, 20대인 손녀와 손자들도 가난

을 면치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어떻게 세

습되는지 시사한다. 

4시간으로 새롭게 편집된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컷’은 ‘사당동 더하기 22’에 비

해 강제 철거와 관련된 사진과 녹취, 인터뷰 

영상이 더 첨가되어 22년의 기록을 여유롭

게 풀어냈다. 

더불어 기록성, 연구자들을 염두하고 편

집된 사당동 더하기22 디렉터스 컷은 엔딩 

부분에 있어서도 80분 ‘사당동 더하기 22’

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조은 교수는 ‘사

당동 더하기 22’와 ‘사당동 더하기 디렉터스

컷’을 둘 다 보기를 관객들에게 권했다. 서

사 방식, 구성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눈여겨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로서의 문제의식, 호기심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고민이 담긴 4시간의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컷’은 사회 속 은폐(隱

蔽)된 철거민들의 삶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

리고 그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날카로운 시

선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그

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싶었다는 말로 관객

과의 대화를 끝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22년 철거역사 응축된 4시간 다큐 첫 상영
감독 조은 교수 “악순환되는 난쏘공의 모습 담고 싶었다”

4시간 다큐멘터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가. 22년 동안 철거민 가족의 생애를 끊

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영화화한 조은교

수(사회학)를 영화가 끝난 뒤 만나볼 수 

있었다.

‘사당동 더하기 22’는 영화화를 목적

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강제 철거와 철거민들에 대한 연구 자

료로서 기록된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

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화화 한 

것 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은 교수는 “22년전 당시 

유니세프는 한국 철거주민들의 실태에 

대한 주제로 1년간 질적 연구를 할 연구

자를 찾았다. 운이 좋게도 내가 이 연구

를 맡게 되었지”라고 말했다. 

이어 “22년 동안 연구하며 모은 사

진, 영상들을 그냥 두기에는 안타깝더라

고….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제

작요청을 했고, 사당동 더하기 22가 탄생

할수 있었어” 라고 밝혔다.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은 기

존 ‘사당동 더하기 22’ 80분 영상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첨가해 4시간짜리로 새롭

게 편집된 작품으로 이날(19일)첫 상영 

되었다.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로서의 영화

제작은 상당히 힘든 작업임이 분명하다. 

22년간의 다큐제작중 어려움은 없었냐

고 묻자 “비록 전문가의 영화처럼 시각

적 효과는 없지만 22년의 세월을 4시간

에 응축한다는 것은 수많은 고민이 뒤따

른 작업이었다”라며 “영화 제작방법에 

있어 배워나가는 자세로 접근했다”고 밝

혔다. 

또한 “촬영은 영상에 관심있는 사회학

과 학생들이 도맡았고 영상촬영을 시작

한 비디오 역시 우리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님에게 빌려서 시작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동국 구성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사당동 더하기 디렉터스 컷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 10월 20일 ‘사당동 더하

기 22’를 상영할 예정이다. 바람이 불어

오기 시작한 가을, 철거민의 고달픈 삶이

라는 현 사회문제에 대해 가깝게 접근함

과 동시에 그들에게 따스한 시선을 보내

는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컷’을 주

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인터뷰

“동국구성원의 도움이 다큐 제작 큰 원동력” 

사회학자로서의 문제의식 담긴 다큐 사당동 더하기 22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 감독 조은교수(사회학) 

▲ 사당동 더하기 22 디렉터스 컷의 배경 상계동 강제 철거 현장의 모습

조 형 래 

문화평론가 . 동국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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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살인과 강도, 마약과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

는 곳. 낮에도 돌아다니기엔 위험한 곳. 흑인 

빈민층이 모여 사는 지역. 그러나 흑인들의 풍

부한 감성이 재즈로, 힙합으로 표현된 그들만

의 게토. 1920년대 카운티 컬런과 같은 시인들

이 할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지역.

뉴욕의 할렘가를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들이다. 맨하탄 북부 110번가에서 시작되는 

할렘은 흑인들과 히스패닉계의 빈민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슬럼의 대명사로 불린 곳이다. 하지만, 이제 할

렘은 더 이상 가난과 범죄에 찌든 곳이 아니다. 

이제 안정된 교육과 의료서비스, 그리고 힙합

과 재즈의 독특한 문화 예술이 존재하는 곳으

로 탈바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할렘의 변화를 

이끌어낸 중심에 컬럼비아대학교가 있다.

할렘의 변화 이끌어낸 컬럼비아대학

컬럼비아대학교는 지리적으로 할렘과 매우 

가깝다. 과거 컬럼비아대는 근접 지역인 할렘

의 열악한 환경과 치안문제 때문에 우수한 입

학 예정자들을 다른 대학에게 뺏기는 경우가 

많았다. 열악하고 위험한 할렘지역의 환경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기피 대상이었다. 컬

럼비아대는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학

교가 위치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 결과 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

리고 뉴욕시와 함께 대대적인 지역연계 프로젝

트를 벌여 나가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대학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입안하고 이를 

뉴욕시에 제안하고 집행해 나감으로써 정학연

(政學硏 : 정부와 대학, 연구소가 함께 일함으

로써 효율을 높이는 방법)의 새로운 모델을 만

들어 간 것이다. 변화하는 도시의 특성을 실용

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

책화하고 학제화 하는 도심형 대학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뉴욕과 함께 한 컬럼비아대의 역사

컬럼비아대학교는 1920년대 현재 워싱턴 하

이츠 메디컬 센터의 초석으로 일컬어지는 의료

센터를 모닝사이드 하이츠 캠퍼스 주변에 처음

으로 설립했다. 컬럼비아대가 제공하는 프로

그램들은 특히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뉴욕

이 심한 경제적 침체에 빠졌을 때 큰 역할을 했

다. 이런 전통을 현대화해 매년 약 3천여명의 

할렘 어린이들에게 이동식 차량으로 운영되는 

컬럼비아 의대 부속 치과센터를 통해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1994년부터

는 매년 약 3천2백여명의 할렘 어린이들에게 

시력 교정 안경을 무료로 배급하고 있다. 아동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인에

게도 컬럼비아대의 

의료서비스 손길은 

뻗쳐 있다. 컬럼비아

대 메디컬센터는 의

료보험을 들지 못한 

40살이상의 지역 여

성을 위해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질환에 대한 

카운슬링 프로그램과 X선 사진촬영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높아지고 있는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 환자 수에 대해 컬럼

비아대 메디컬 센터가 나서 HIV의 감염원인 

및 감염 현황 등을 연구하여 시 당국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컬럼비아대의 경우 

할렘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모

든 연구들이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다. 

또, 시 당국이 해결하기 힘든 민감한 문제들을 

대행하여 컬럼비아대 부속 커뮤니티 서비스 센

터가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HIV의 감염 원인을 연구하고 예방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

는 ‘Harlem Health Promotion Center(이하 

HHPC)’의 연구원인 스테파니 버거 씨는 “할

렘지역의 HIV 감염 급증은 무분별한 마약 주

사기 사용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

리 센터는 그들에게 깨끗한 마약 주사기를 무

료로 보급해주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는 마약을 권장하는 방법으

로 비춰질 수 있지요 하지만 이는 연구를 통해 

검증된 최적의 HIV 감염 방지책”이라고 강조

했다. 뉴욕시가 해결하기 힘든 지역 사회의 숨

겨진 문제들을 보다 깊숙이 파악하고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 연계전략이 성공의 핵심 

컬럼비아대학교는 웨스트 할렘 지역에 제 3

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컬럼

비아대의 캠퍼스 제 3캠퍼스 확장 계획은 시 

당국으로부터 승인되었고, 현재는 지역 주민

들과의 협상 단계에 정착해있다. 125번가에서 

133번가 사이에 생길 약 17에이커 규모의 컬럼

비아대 제3캠퍼스에는 세계적인 신경과학 연

구 센터, 그린 사이언스센터, 과학 연구 및 환

자관리 유치에 대한 시설 등 주로 의료, 생명

공학 계통의 연구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계획

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세계센터, 예술 

센터, 야외 공공 광장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컬럼비아대 측은 “새

로운 연구 복합단지 시설 신축으로 인해 새로

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며 “연구진, 행정보조

원, 실험실 기술자 등 일자리에 대한 우선권을 

웨스트 할렘 주민들에게 할당할 것”이라고 약

속했다.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특징중 하나다. 이러한 

컬럼비아대의 제 3캠퍼스 확장 계획의 강력한 

배후에는 뉴욕시가 있다. 불모지였던 웨스트 

할렘지역을 새롭게 바꿀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

구 단지조성에 뉴욕시와 컬럼비아대학이 함께 

나서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는 이같은 연구단지 조성이 지역주민

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분위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뉴욕시는 컬

럼비아대학의 제3캠퍼스 확장 계획을 위해 이

를 전담할 부서를 새로 개설하고 담당 공무원

까지 지정했다. 이에 대해 웨스트 할렘 확장 프

로젝트 팀의 협상 책임자인 빅토리아 메이슨 

씨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신경과학 연구 센터 

등은 우리의 이웃과 도시의 미래에 큰 기회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다.  

사실 뉴욕시는 할렘지역의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파악한 컬럼비아 대학이 건

축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구팀을 구성해 재계

발 계획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정책화하는 프

로그램을 진행했다. 더불어 이를 대학이 추진

하고 있는 제3캠퍼스 웨스트 할렘 확장 계획

과 연계했다. 물론 컬럼비아대에 대한 뉴욕시

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협력은 단기

간 안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뉴

욕시와 정책 수립에서부터 도심 개발 계획까

지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면 모든 것을 함께 해

온 컬럼비아대만의 높은 신뢰도에서부터 비롯

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

는 지역개발문제를 대학이 구체적인 정책수립

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력함으로써 지역과 대

학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성화 전략 온라인 강의

컬럼비아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세

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CVN 

(Columbia Video Network) 온라인 강의’다. 

MIT 대학이 강의 뿐 만 아니라 강의자료를 온

라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온

라인 강의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고 찬사를 

받는다면, 콜롬비아대는 유료지만, 온라인 강

의를 통해 맨하탄 모닝 사이드 하이츠 캠퍼스

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동일한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

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온라인 강의 시장에

서 MIT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르고 

있다. 

CVN의 탄생은 지

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컬럼비아대는 제조업체가 즐

비해있던 맨하탄 지역에서 엔지니어링의 필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전문 교

수와 연구원을 산업현장으로 파견해달라는 요

구를 자주 받았다고 한다. 컬럼비아대는 지역

기업 직원들을 위해 처음에는 교수진을 파견

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효율화

해 비디오로 강의를 녹화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하지만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해 원거

리의 학생들에게 컬럼비아대만의 공학 교육을 

전파 하는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인터

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 시

스템을 구축했고 현재는 학기마다 약 70~90개

의 코스를 개설하고 응용수학, 전기공학, 금융

공학, 나노기술 등 총 13개의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봄 학기의 경우, 새로 개설된 CVN 60

개의 코스에 약 500명의 학생들, 약 35개국 학

생들이 참여했다. 컬럼비아대의 온라인 강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 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 언론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적

으로나, 강의 면에서도 다른 온라인 대학과 차

별화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컬럼비아대의 여러 단과대 중 공대 

측에서 운영하는 CVN은 세계적인 경제 전문

지 포브스로부터 ‘best of the web’이라는 찬

사를 수차례 받을 정도로 컬럼비아대의 온라

인 대학 중 가장 활성화되고 권위 있는 강의 프

로그램으로 손꼽힌다. 대부분 CVN을 이용하

는 학생들의 나이 평균은 30살, 대략 5~10년 동

안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직장인들이다. IBM, 

R&D units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부터 새로운 제품의 혁명을 일

궈내려는 회사의 연구원 등이 CVN의 주 고객

이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 학위를 딸 수 있다

고 해서 수업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온라인 강

의를 듣는 학생들도 오프라인의 컬럼비아대 학

생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강의, 과제, 시험을 

부여받기 때문에 컬럼비아대 학위 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회사원 학생들의 의견

이다. 특히 입학조건은 오프라인 대학 입학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CVN을 통해 기계공학과 졸업 수료증을 받

은 스콧 샤퍼 씨는 “호텔에서도, 이동 중 택시

에서도, 출장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난 항상 다운로드 한 강의를 듣고 리

포트를 작성했다. 힘들긴 했지만 이러한 경험

을 통해 일궈낸 컬럼비아대 학위는 내 경력의 

전문성을 증가 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컬럼비아 대학이 처음부터 온라인 

강의에서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몇 번의 실패

가 있었기에 시장을 잘 공략하여 성공할 수 있

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의견이다. 초창기 컬럼비아의 통신교육은 그 

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일급 강의실 수준의 

교육을 약속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했다고 한

다. 그러나 실제로 컬럼비아의 통신교육은 컬

럼비아대학교 교수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코스 

내용은 대충 끼워 맞춘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컬럼비아대학이 면세혜

택을 받는 교육기관이면서 영리추구에만 관심

이 있는 장사꾼이나 벌일만한 상업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들

의 외면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시장에서 실패

를 한번 겪은 컬럼비아대는 다시 재기하기 위

해 ‘컬럼비아대’라는 신뢰성을 내세워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와 수료 후 ‘학위수여’를 한다는 

사실을 내세워 컬럼비아대의 온라인 강의를 

알리기 시작했고, ‘브랜드’와 신뢰성을 바탕으

로 한 컬럼비아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MIT와 

함께 온라인 대학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역사만큼 강한 저력을 지닌 대학

컬럼비아 대학은 영국 식민지 시대인 1754

년 뉴욕지방 유지들이 영국왕 조지 2세의 인가

를 받아 설립한 킹스 칼리지로 출발했다. 그후 

1784년에 컬럼비아 칼리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1896년 근대적인 종합대학으로 개편하면서 컬

럼비아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2년 학

교명이 비슷한 다른 대학과 혼동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정식 명칭을 ‘뉴욕시 컬럼비아 대학

교(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로 바꾸었다. 미국 대학사상 다섯 번째

로 설립된 유서깊은 대학으로, 아이비리그에 

속한 8개 대학 가운데 하나이다.

컬럼비아대학이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과 차

별되는 점은 사회사업학부,도서관학부, 교원대

학 등 실용적이면서도 지역과 조화를 이룬 학문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할렘

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나, 온라인 강의라는 시대흐름에 적응하는 

모습은 2백여년에 가까운 역사가 말해주듯 컬럼

비아대학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가지 컬럼비아대학의 특징은 학부생 7

천여명, 대학원과 전문과정의 연구생 1만 6천

여명이라는 학교 구성에서 보이듯 연구와 사

회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컬럼비아 대학이 위치한 

뉴욕이라는 지역적인 거점이 필요로 하는 교

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캠

퍼스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생존전략인 것이

다. 컬럼비아대학이 가진 장점은 이밖에도 수

없이 많다. 

1천만권에 육박하는 도서관 장서수, 교수 1

인당 학생 수 7명이라는 좋은 교육여건 등 세

계적인 명문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좋은 인프

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취재를 마치면서 전

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지

역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끊임없

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들만의 

대학정신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대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는 그들의 진지하고 열

정적인 자세야 말로 컬럼비아 대학의 경쟁력

이다. 

할렘과 함께하는 학생중심의 지역봉사

Comunity impact 총괄 담당자 스텐디 할렌 인터뷰 

“1980년대 컬럼비아 대 주변은 항상 

할렘가의 노숙자가 즐비했어요. 열악

한 환경에서 구걸하며 사는 지역주민

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두 명의 컬럼비

아 대 20대 청년 두 명이 Community 

impact를 만들게 됐지요” 

지식의 전당인 대학이 지역사회

에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그녀는 ‘Community impact’의 총

괄 담당자 스텐디 할렌이다.  그녀는 

“Community impact가 컬럼비아 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학

생 지역서비스 봉사활동 조직”이라

며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자부심을 

나타냈다.  Community impact는 1981년 컬럼비아 대학생인 Joe Degenova

와 David Joyce에 의해 설립된 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가장 큰 학생 지역서

비스 봉사활동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Community impact에는 약 1천여

명의 컬럼비아 학생들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지역사회단체와 종

교기관, 노인센터와 제휴하여 할렘과 워싱턴 하이츠, 모닝하이츠 지역에 위치

한 25개의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녀는 “Community 

impact는 지역사회에 성인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노숙자 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 연령층 및 계층에 맞는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제공하는 다수 프

로그램 중 성인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교육, 검정고시, 컴퓨터 교육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이다. 이에 대해 스텐디 할렌은 “테크놀러지가 발달하고 있는 요즘 

시대와 상반되게 할렘가에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많은 직업

에서 컴퓨터가 사용되는 만큼 구직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교육에 대한 지원

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뉴욕 시로부터 약 8만 달러를 지

원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도 중요 봉사활동중 하나다. 

매주 3회 씩 이뤄지는 ‘Afterhours tutoring’은 할렘지역의 학생들에게 숙제에

서부터 수학 능력 시험공부를 준비하는 것까지 컬럼비아 학생들이 지도 및 멘

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녀는 Community impact가 기금 모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벼룩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4월 달에 

열린 벼룩시장에서는 18만달러의 기금을 얻었다. 이 벼룩시장은 컬럼비아 대

학교의 후원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컬럼비아 대에게 감사를 표했다.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컬럼비아 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그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컬

럼비아대만의 철학이 담긴 Community impact의 향후를 기대해본다. 

“컬럼비아라는 브랜드를 믿고 여

러 온라인 대학 중 컬럼비아 대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컬럼비아 공대 온라인 대학 CVN

을 통해 컴퓨터 공학 석사학위를 딴 

패트릭 도일씨는 컬럼비아 온라인 강

의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히며 인터뷰

의 서두를 꺼냈다. 그는 맨하탄 지역

의 wher Intel 전자 회사에서 수석 설

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는 평

소 직장생활을 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해외 출장이 잦

은 직장생활과 학사생활을 병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문 재교육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처음 그는 미국의 수많은 온라인 대학 중 어떠한 대학을 선택해야할 지 고민이 

많았다. “미국 온라인 대학 시장이 매우 거대하더군요. 그 중 컬럼비아 대학이 

끌렸던 이유는 바로 학위 때문이지요” 그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컬럼비아 

대의 모닝 사이드 하이츠 캠퍼스의 학생들과 동일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매

우 놀랐다고 한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컬럼비아 대의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것

은 혹할만한 조건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도 등록

금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지원하게 되었지요”  그는 CVN에 입학원서를 낼 때

부터 온라인 대학이라고해서 만만하게 봐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CVN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보기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많더군요. 높은 GRE 

점수부터 에세이까지. 학위를 세계 각국의 최고 학생들에게만 선별해서 주겠

다는 생각이 들더군요”라고 말하는 페트릭 씨.  해외출장 갈 때도 강의를 다운

로드 받아서 비행기 안에서도 강의를 수강했다는 그는 무엇보다도 CVN에 소

속된 교수진이 현장 그대로의 저명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끌렸

다고 한다. 그는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직접 캠퍼스에 찾아가 청강을 했습니

다. 영상 속에서만 보던 교수님을 직접 만나니 느낌이 새롭더군요”라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 중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Q&A 게시판을 통

해 질문을 했다. 질문을 올린 그 다음날이면 친절한 답변이 도착해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맨으로서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어 고품질의 강의

를 수강하고 학위까지 얻을 수 있는 온라인강의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며 “세번

째 학위도 온라인으로 따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과 집행은 대학이, 지원은 뉴욕시가 ”

커뮤니티 의료센터 ‘HHPC’ 총괄 담당자 Cohol 인터뷰 

‘하얀 가운을 입은 72세 컬

럼비아 의대 교수와 어린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양

성 환자가 손잡고 해맑게 웃

는 모습의 포스터가 가득한 흰 

벽’. 공공보건(Public Health)

와 관련하여 컬럼비아대학

과 할렘지역이 협력을 이루

는 듯한 모습의 각종 포스터

가 붙어 있는 이곳은 126가 웨

스트 할렘 지역에 위치해있

는 HHPC(Harlem Health 

Program Center)이다. HHPC

는 할렘 지역의 10대를 비롯

해 24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

년들을 대상으로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양

성 반응을 보이는 모든 이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의료 센터이다. 또한 할렘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

해 비만 치료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을 할렘 YMCA 휘트니스 센터와 연계

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 부속기관인 HHPC는 커뮤

니티 센터로 할렘, 워싱턴 하이츠를 비롯해 할렘 지역 3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총괄 담당자인 Cohol 박사는 컬럼비아 의과대학의 교수이다. 그는 

HIV 뿐만 아니라 미국계 흑인들이 걸리기 쉬운 병, 암 등 할렘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HHPC가 할렘지역에서 

어려움 없이 다양한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뉴욕시의 아

낌없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으로 꼽았다.

 “HHPC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컬럼비아 대학교 부속의 커뮤니티 센터가 대신 담당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HIV 환자들은 큰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한다. 가까운 지역사회

에 위치해 있고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지켜주는 커뮤니티 의료 센터에는 HIV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다고 한다. Cohol 박사는 “뉴욕시는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닌 

컬럼비아대에 

대해 신뢰성

을 가지고 있

다. 오랜 기간 

할 렘지역에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며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기에 뉴욕시는 이를 믿고 아낌없

이 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뉴욕 시내에서 특히 할렘지역은 HIV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HHPC는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 HIV 클리닉, 예방 교육 프로그램를 제공하

고 있다. 작년에는 약 2000명의 HIV 환자들이 HHPC의 의료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으며, HHPC를 방문한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HHPC의 의료 프로그램에 컬럼비아 대 재학생들도 자원봉사자

로 많이 참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ohol 박사는 컬럼비아 대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 간호대, 의대, 공공

보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할렘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 부속 커뮤니티 의료 

센에서 1년에 4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컬럼비아대 학생들

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배우게 되지요”라고 밝혔다. 

HHPC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HIV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적인 콘텐츠

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컬럼비아 대학, HHPC,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Cohol 박사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문적 기술은 컬럼

비아 대학이, HHPC는 홈페이지에 올릴 콘텐츠를 제공, 홈페이지를 실제로 

만든 프로그래머들은 할렘가 사람들로 고용했다”고 언급했다. 

협력으로 만들어진 HHPC의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my 

space’와 같은 미니 홈피 및 지역 뉴스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 HHPC의 홈

페이지에는 매달 1,200명이 방문하여 HIV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가고, 상담

도 한다.  Cohol 박사는 “더 많은 방문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HHPC는 매주 

월요일마다 ‘Health Monday Campaign’이라는 지역사회 캠페인 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다”며 “HHPC의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가족 친구들의 입소문을 타고 HHPC에 거리낌없이 찾아올 수 있도

록 운동, 특히 요가 및 댄스 강습 등 즐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HHPC의 활동 또한 같이 홍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홍보활동과 탄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입어 최근에는 워싱턴 

DC의 정부관리가 직접 HHPC에 방문하여 보건 정책 입안에 대한 자문을 구

하러 왔다고 한다. 

Cohol 박사는 “우리는 항상 대학,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할렘가의 건강수준

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

이며, 나아가 정부의 보건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지역의료서비스는 대학이 단순히 교육만을 전담하는 곳이 

아닌 정책입안에 보탬이 되고 자치정부와 집행까지 함께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INTERVIEW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3> 미국 - 뉴욕 컬럼비아 대학

“지역사회와 연계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 

슬럼화된 할렘 재건 프로젝트 계획세우

고, 뉴욕시₩연방정부는 든든한 후원자

로서 역할 다해…지자체와 대학이 상생

협력하는 중요한 모델

“

컬럼비아 대학은 2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유

서깊은 미국 최고 대학중 하나다. 그들은 전통

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을 개척

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의 빈민가 할렘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

인 강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으

로 새로움을 더해가고 있다. 그들이 그처럼 세

계최고의 대학으로서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

3. 미국 컬럼비아 대학

4. 홍콩대학

5. 미국 뉴욕대학

6. 일본 교토대학

7. 중국 베이징대학

8.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9. 중국 칭화대학

10. 프랑스 파리 4대학

11. 일본 교토 불교대학

△ 컬럼비아 대학이 자랑하는 중앙도서관, 장서 수가 무려 950만권에 달하는 세계적인 도서관이다. (왼쪽)  컬럼비아대가 할렘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공공보건 서비스 포스터. 할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진다.(오른쪽) 

지역협력 전략, 도심캠퍼스 대학의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

학문 편제도 지역의 필요에 따라 … 온라인강의도 최고수준

”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 동상 △유서깊은 컬럼비아대학의 역사를 상징하는 교원대학 건물. INTERVIEW

“컬럼비아 CVN은 최고 수준의 평생대학”

온라인 강의로 석사학위 받은 패트릭 도일 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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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NRF)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상

상으로 여는 인문학’ 인문주간 행사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우리대학 강의실 및 장

충단(奬忠壇) 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문과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인문주간 행

사는 ‘명상체험-중요적 삶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 ‘장충단 심야 인문 강좌 

-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및 ‘인문학적 상상

력, 소통과 창조’,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등 네 분야로 이뤄졌다.

인문적 상상력이 여는 삶의 아름다움

‘인문학적 상상력, 아름다운 삶을 열다-

자기 변화로서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는 효용만능이라는 문맥에 포획되어 있

는 우리 현재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省察)

하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의 조건이 

‘자기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함께하는 

것, 즉 다른 것을 만나서 자신이 변이(變移)

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장충단 심야 인문강좌-아폴론과 

디오니소스’(강좌), ‘인문학적 상상력, 소통

과 창조’(학술강연), ‘명상체험-중용적 삶

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체험), 

‘남산에서 시인을 만나다, 시적 상상력과 현

대 삶’(답사 및 토론회)라는 인문학적 상상

력이 춤추는 세 개의 큰 마당을 마련하여 시

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인문학 전공자 및 

비인문계열 직업 종사자 모두가 마음껏 소

통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했

으며, 또한 이런 ‘공감의 축제장’을 통해 인

문학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인문학의 지

평을 넓혀 나가고자 기획됐다.

명상체험, 중용적 삶 중요성 일깨워

지난 19일에 있었던 ‘명상체험-중용적 삶

과 노마드적 삶, ‘혼불’ 함께 읽기’는 1박 2

일의 일정으로 법흥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겸해 진행됐다.

이날 명상체험에는 우리대학 철학과 유

흔우 교수와 정영효 시인이 참가했으며, 시

민들과 함께 명상, 발우공양 및 장편소설 

‘혼불’에서 발췌한 글을 함께 읽고 토론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21, 23, 25일에 있었던 ‘장충단 

심야 인문 강좌-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유

흔우, 오국근 명예교수, 봉일원 독어독문과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장충단 공원에서 진행된 시민인문강좌

는 우리 인간과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아폴

론적인 빛과 디오니소스적인 그림자는 과

연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극한 대립이 아니라 

모순과 양극이 조화롭게 서로 공존(共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으

며, ‘이성과 감성의 이중주’, ‘글로벌 무대

에서의 동질화와 이질화’ 및 ‘하이테크 문

화와 하이터치 문화’란 세 파트로 분리해 

강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무대에서의 동질화와 이질화’ 파

트의 강연을 맡은 오국근 교수는 “미국이란 

문명이 인류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

다”면서 “미국을 연구하는 것이 곧 글로벌 

시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미국 문명 연

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현재의 글로벌 시대는 

사실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글로벌 

시대의 패러다임은 그대로 우주 시대의 패

러다임으로 이어진다. 이 우주의 패러다임

을 길잡이로 삼기 위해 무수히 반복되는 불

교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충단 공원서 시민들과 인문강좌도

‘하이테크문화와 하이터치문화’ 파트를 

맡았던 봉일원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

이테크 및 하이터치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는 상

술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소비자주권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 24일에는 ‘인문학적 상상력, 소

통과 창조’란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이 있었

다. 이 강좌는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및 ‘한국인문전통과 

다문화 삶’의 두 파트로 각각 진행됐으며 윤

재웅 국교과 교수, 전영일 건축공학부 교수, 

최인숙 철학과 교수 및 박연규 경기대 교양

학부 교수가 참가했다.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

학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은 비인문학도를 

대상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공학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외국

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문전통과 

다문화시대에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하고 토론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인문학

의 위기’는 여러 차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학내에서의 기피현상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인문학에 대한 비인문학도들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동시대 대학내에서의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기획됐다.

지난 22일 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

된 ‘공학자가 말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

학기술’ 강연에서 윤재웅 교수는 “인문학

(人文學)의 위기라는 말이 떠돌고 있지만 

인문 정신의 가치는 여전히 문명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문

제는 인문적 교양의 질적 저하”라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과학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지만, 감성이 넘치는 시부터 단순

한 그림까지를 이해하는 영역은 인문학”이

라며 “표현하기 어려운 세계를 표현하기 위

해 고투(孤鬪)하는 분야가 인문학이다”라

며 인문학의 정의에 대해 말했다.

이어 같은 날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전영일 

교수는 “지금 보이는 인문학의 위기는 취업 

목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긴 착시현상”

이라며 “인문학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인문학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확대ㆍ재생

산하고 사회는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문전통과 다문화 삶’을 테

마로 진행된 강좌에는 박연규 교수, 최인숙 

교수가 참여했으며, 각각 ‘한국전통인문학

의 성격’ 및 ‘다문화시대의 삶을 위한 인문

학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딸각발이 혼 서린 남산에서 시 낭송

이번 인문주간의 마지막인 ‘남산에서 시

인을 만나다. 시적 상상력과 현대 삶’은 인

문학적 상상력, 즉 ‘자기 변화’를 위해 마련

한 ‘여행’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 가슴에서 발에 

이르는 여행의 체험으로 마련한 이 긴 여행

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우리의 ‘양심’과 ‘자

부심’임을 확인해보고자 마련됐으며 이를 통

해 삶의 현장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

을 키우게 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다. 

한편, 이번 답사 및 토론회에는 선상규 박

사와 김갑기 국문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8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지역 시민들과 어우러져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 삶의 근본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에게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문과대 2009 인문주간 행사 ‘상상으로 여는 인문학’ 성료(盛了)

강단 인문학, 저자거리 시민들에게 내려오다
템플스테이 통한 인문학과 불교의 만남, 공원 속에서 시민들과 만나 삶과 인간에 대한 교감 나눠

▶ 4면에서 계속

하림장학재단(기업/재단, 150만원)  하성(경주/
교수, 4만원)  하이테크과학(주)이정용(기업/재단, 
3000만원)  하창호(동문, 1만원)  한경윤(불교/기
타, 2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기업/재단, 200만
원)  한국장학재단(일반/기타, 1억2369만8000원)  
한기태(일반/기타, 1만원)  한만수(서울/교수, 4만
원)  한영란(경주/교수, 4만원)  한원영(불교/기타, 
2만원)  한인만(동문, 2만원)  한종수(불교/기타, 2
만원)  한주식(일반/기타, 4만원)  한형인(동문, 4만
원)  함한진(동문, 9만원)  해성문화재단(기업/재단, 
50만원)  허남결(서울/교수, 20만원)  허진(불교/기
타, 6만원)  허진석(동문, 15만원)  현담스님(스님, 4
만원)  현응스님(스님, 500만원)  형재희(동문, 10
만원)  혜공스님(불교신도, 2만원)  홍둘이(불교/기
타, 5만원)  홍봉철(일반/기타, 4만원)  홍산장학재
단(기업/재단, 540만원)  홍선기(동문, 10만원)  홍
성조(동문, 2만원)  홍승현(서울/교수, 10만원)  홍
인선(불교신도, 4만원)  황병걸(서울/직원, 10만원)  
황상복(일반/기타, 6만원)  황영대(동문, 100만원)  
황옥자(경주/교수, 40만원)  황종연(서울/교수, 4
만원)  황진웅(동문, 2만원)  황훈성(서울/교수, 10
만원)  효수스님(스님, 3만원)  희안스님(스님, 400
만원)  PARTNERS(기업/재단, 348만2000원)  
ROTC15기동기회(동문, 100만원)

특정목적기금

(주)대신산업(기업/재단, 3만원)  (주)대우종합
해사(기업/재단, 2만원)  (주)로즈버드(기업/재단, 
20만원)  (주)아인(기업/재단, 50만원)  경주정각원
(사찰, 85만3500원)  공제학(동문, 6만원)  곽문수
(동문, 2만원)  교재실(일반/기타, 10만원)  구자선
(동문, 3억)  권동호(동문, 3만원)  권보드래(서울/교
수, 10만원)  권성훈(동문, 2만원)  권영섭(경주/직
원, 4만원)  권오윤(경주/교수, 2만원)  권유미(동문, 
5000원)  권점숙(대학원/불교, 30만원)  권춘오(동
문, 3만원)  권혁배(경주/직원, 4만원)  길종구(동문, 
3만원)  김경민(동문, 10만원)  김계현(서울/직원, 4
만원)  김귀향(동문, 2만원)  김규헌(경주/직원, 2만
원)  김근묵(경주/직원, 10만원)  김덕자(동문, 8만
원)  김덕표(학부생, 3만원)  김도윤(일반/기타, 5만

원)  김동석(학부생, 3만원)  김동협(경주/교수, 10
만원)  김문식(일반/기타, 40만원)  김병호(동문, 2
만원)  김복순(경주/교수, 20만원)  김상유(서울/
직원, 6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4만원)  김성
규(경주/직원, 4만원)  김성원(동문, 5000원)  김수
동(경주/교수, 20만원)  김영(동문, 9만원)  김유리
(불교신도, 10만원)  김재문(경주/교수, 40만원)  김
재윤(불교신도, 10만원)  김재홍(일반/기타, 2만원)  
김정연(스님, 2만원)  김정윤(동문, 3만원)  김진철
(경주/직원, 6만원)  김채환(서울/직원, 20만원)  김
철용(경주/직원, 2만원)  김현진(동문, 12만원)  김
형국(동문, 2만원)  김형욱(경주/직원, 2만원)  김
혜정(동문, 6만원)  김혜정(동문, 9만원)  김혜중(서
울/교수, 20만원)  김희수(동문, 4만원)  나의영(동
문, 2만원)  남원식(경주/직원, 2만원)  노동영(경
주/직원, 4만원)  동국대구내사진관(기업/재단, 10
만원)  롤앤롤(기업/재단, 10만원)  류창원(동문, 3
만원)  박갑식(대학원/행정, 2만원)  박경숙(동문, 1
만원)  박계훈(학부생, 2만원)  박광영(동문, 3만
원)  박권호(동문, 2만원)  박규협(동문, 1만원)  박
기린(경주/직원, 2만원)  박미경(동문, 2만원)  박봉
한(동문, 3만원)  박상범(경주/교수, 6만원)  박상익
(경주/직원, 4만원)  박순흠(경주/교수, 10만원)  박
영희(불교신도, 10만원)  박윤희(서울/교수, 10만원)  
박정극(서울/교수, 20만원)  박종휘(경주/직원, 2만
원)  박진희(서울/교수, 10만원)  박철수(동문, 3만
원)  박치만(경주/직원, 10만원)  박해구(경주/직원, 
10만원)  박현환(동문, 2만원)  박환오(서울/직원, 
20만원)  배건우(동문, 2만원)  배병국(경주/직원, 2
만원)  배충남(동문, 10만원)  백락관(경주/직원, 2
만원)  백상(기업/재단, 30만원)  백용운(서울/교수, 
10만원)  보글락F.S(주)(기업/재단, 15만원)  불교대
학원CEO과정7기(동문, 500만원)  산정(기업/재단, 
10만원)  삼일제약(기업/재단, 1500만원)  서병희
(불교신도, 6만원)  성채용(경주/직원, 6만원)  손동
진(경주/교수, 10만원)  손을준(동문, 2만원)  손재
영(서울/직원, 10만원)  송익균(경주/직원, 10만원)  
안수현(학부생, 2만원)  알로컴(기업/재단, 10만원)  
양형진(불교신도, 2만원)  오강희(경주/직원, 10만
원)  오래복집(기업/재단, 20만원)  오소민(불교신
도, 15만원)  오응천(동문, 20만원)  오준철(불교신
도, 15만원)  오현옥(경주/교수, 10만원)  옥돌정(기
업/재단, 10만원)  유용범(동문, 10만원)  윤병환(동

문, 1만원)  윤상희(불교신도, 10만원)  윤진아(경주/
직원, 2만원)  윤진호(경주/교수, 10만원)  이경식
(서울/직원, 20만원)  이경자(불교신도, 2만원)  이
관용(동문, 1만원)  이규욱(의료원/직원, 4만원)  이
금정(불교신도, 10만원)  이기범(경주/직원, 4만원)  
이남순(일반/기타, 3만원)  이만(경주/교수, 2만원)  
이상경(동문, 2만원)  이상득(경주/직원, 8만원)  이
상윤(경주/직원, 2만원)  이상조(일반/기타, 4만원)  
이수야(일반/기타, 3만원)  이승진(동문, 5만원)  이
시영(경주/교수, 6만원)  이시형(학부생, 6만원)  이
연정(동문, 2만원)  이영관(서울/직원, 5만원)  이영
하(동문, 15만원)  이용수(경주/직원, 4만원)  이용
준(동문, 9만원)  이원재(경주/직원, 6만원)  이원학
(일반/기타, 6만원)  이종두(동문, 2만원)  이좌근
(동문, 50만원)  이지연(동문, 2만원)  이진형(경주/
직원, 10만원)  이현정(경주/직원, 4만원)  이현태
(동문, 2만원)  임규철(서울/교수, 50만원)  임명수
(경주/직원, 4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임
현오(경주/직원, 6만원)  자선화(일반/기타, 2만원)  
장익현(경주/교수, 10만원)  장해룡(경주/교수, 4만
원)  장혜리(학부생, 1만원)  전영도(경주병원/직원, 
3만원)  전우안(학부생, 8만원)  정각원(사찰, 1407
만5149만원)  정경민(동문, 4만원)  정경섭(서울/직
원, 20만원)  정동형(일반/기타, 2만원)  정부자(동
문, 1000만원)  정승채(동문, 20만원)  정안스님(스
님, 4만원)  정영희(대학원/불교, 20만원)  정은재
(동문, 30만원)  정인악(동문, 500만원)  정재우(동
문, 30만원)  정준기(경주/교수, 20만원)  조복현(동
문, 20만원)  조성용(동문, 4만원)  조영준(동문, 1만
원)  조창욱(경주/교수, 2만원)  조희영(서울/교수, 4
만원)  진동원(동문, 2만원)  진현성(불교신도, 10만
원)  차미영(동문, 1만원)  최경원(일반/기타, 10만
원)  최고위치안정책과정(동문, 2000만원)  최덕수
(동문, 4만원)  최병완(동문, 10만원)  최정훈(경주/
직원, 10만원)  최종택(동문, 9만원)  최한호(서울/
교수, 5만원)  최해수(동문, 4만원)  최호진(서울/직
원, 6만원)  한강식육(기업/재단, 10만원)  행정대학
원(대학원/행정, 2200만원)  허혜진(동문, 20만원)  
현응스님(스님, 20만원)  홍보각(기업/재단, 20만
원)  황토골(기업/재단, 20만원)  효신스님(대학원/
불교문화, 20만원)

영상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CEO 기획 특강

영상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업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기획 특강 행사를 진행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취지

영상미디어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1세기 영상미디어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저명인사

를 초청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참여 대상

본교 영상미디어 관련학과 학생교수 및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있

는 일반 학생

3. 특강 일정 및 강사 소개

◆ 1차 

- 주최 : 문화컨텐츠 산업의 현황과 미래 진단

- 강사 : 서병문 이사장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현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

- 일시 : 2009년 9월28(월) 오후 6시

- 장소 : 경영관 101호

◆ 2차

- 주최 : 임권택 감독의 영화이야기

- 강사 : 임권택 감독(영화감독)

- 일시 : 2009년 10월12(월) 오후 6시

- 장소 : 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 

◆ 3차

- 주최 : 방송을 중심으로 살펴 본 영상컨텐츠에 관한 이해 

- 강사 : 이남기 대표(현 iSBS 대표이사)

- 일시 : 2009년 10월26(월) 오후 6시

- 장소 : 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

주최 : 영상대학원    후원 : 영상미디어대학

▲ 장충단 공원에서 하이테크 문화와 하이터치 문화를 주제로 강연하는 독어독문과 봉일원 교수(좌),
    강원도 영월 법흥사 템플스테이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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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나 ‘수호지’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반면 ‘열국지’라는 소

설은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고사

성어, 중국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으로 재미와 가치를 함께 지닌 책이다. 이 책

을 자세히 소개하면 글이 너무 길어 질 것 같아 간단히 이 책 속의 고사 하나를 요약

해서 말하고자 한다.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이 재상을 지내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

다. 이때, 관중은 제나라 환공에게 “포숙아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하여 나라를 잘 다스

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그 청렴결백함과 정직이 때로는 장애가 되

기도 합니다. 포숙아는 너무 곧아서 모든 간신의 무리를 내치고 말 것입니다. 너무 깨

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포숙아를 믿으시고 역아, 

수초, 개방과 같은 무리를 멀리 하신다면 포숙아를 재상으로 앉히시되 그렇게 하지 못

하신다면 습붕을 재상으로 앉히소서. 그러나 습붕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아마 주

공을 오래 모시기는 힘들 것이옵니다. 그리되면 포숙아를 재상에 앉히시되 포숙아와 

역아, 개방, 수초의 무

리는 상극이오니, 나라

를 위해서는 그들을 멀

리하셔야 합니다”하고 

당부한다. 관중의 말대

로 습붕이 죽자, 환공은 

역아, 수초를 궁에서 쫓

아낸 뒤 포숙아를 재상

에 앉혔고 나라의 기반

은 더욱 튼튼해진다. 하

지만 이미 나이가 든 환

공의 삶은 적적하기 짝

이 없었다. 무력하고 권

태로움에 날로 여위어 

가던 환공이 마침내는 

역아, 수초의 무리를 다

시 불러들였고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포숙아는 ‘환공’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잘못을 간하다가 결국 화병으

로 세상을 뜨고 만다. 그 후, 환공도 병이 들어 운신이 불편해지자 첫째 아들 태자 무휴

와 역아, 수초는 서로 짜고 침실 주변에 세 길 높이로 담을 쌓아 물과 음식을 차단한 뒤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환공이 죽기만을 기다렸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환공은 자신의 잘못을 탄식하면서 방에 갇힌 채,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둔다. 이 이야기

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관포지교에서 끊임없이 잔꾀와 변명을 일삼

는 관중과 우직하고 신의 있는 포숙아의 성격과 그들의 운명이다. 재상의 자리에 올라 

춘추시대 첫 패업을 달성하는 견인차 노릇을 한 관중의 “너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세와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라는 융통성이 있는 

듯하면서도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와 병을 얻어 생을 마친 포숙아의 인생이 의미심장한 

대비를 이룬다. 두 번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린 환공의 비참한 최후이다. 세 번째는 역

아, 수초, 개방의 성격이다. 역아는 주군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여 환

공의 사랑을 받게 된 자이고, 수초는 환공을 모시고자 스스로 고자가 되어 환관의 직

을 얻어 사랑을 받는 자였다. 일찌기 관중은 환공에게 역아와 수초를 가까이 하지 말라

고 말했다. 그리고 위나라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환공의 신하로 들어온 개방에 대해서

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며 그런 자를 가까이 하면 나라에 변란이 생긴다고 말한

다.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한 ‘열국지’ 안에는 현재에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

한 이야기가 많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이 책에 관해 제한된 지면상 더 많은 이야

기를 할 수는 없어 책 속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추천의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김춘식 문과대 국문과 교수> 

지장보살에 관한 불교 경전과 각종 문헌

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석굴 조각과 소조

(塑造), 돈황 막고굴 등에서 발견된 두루마

리 회화, 그림과 경문이 함께 있는 시왕경도

(十王經圖) 등을 총망라해서 지장신앙에 대

해 연구한 중국의 ‘지장신앙연구’ 번역서

가 출간됐다. 번역서지만, 이 책 ‘지장ⅠㆍⅡ’

는 단순 번역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

닌다. “이번에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졸저

를 번역 출판하는 것을 계기로 필자는 이를 

수정 보완했지만, 시

간 등을 이유로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그

러나 이미 중국 원본 

가운데 몇몇 잘못된 

점은 바로잡았다. 또한 경전 중 다라니 부분

을 어느 정도 수정하였고, 필자가 조사한 몇

몇 석굴사(石窟寺)의 중요한 새로운 자료도 

보충하였다. 

또한 특별히 강조할 것은, 동국대학교출

판부의 요청에 의해 본 한국어판의 지장 도

상(圖象) 부분에 많은 도판(圖版)을 추가

하여 출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원본

과 비교하면 참으로 새로운 저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지장보살 관련 도

상이 담겨져 있는 본서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은이가 한국

어판 서문에서 이와 같이 밝힌 것처럼 ‘지장

ⅠㆍⅡ’는 원서 ‘지장신앙연구’를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한 지장신앙 연구의 한 전범(典範)

이라 할 만하다.지장보살 신앙은 아시아 지

역에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

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더더욱 그

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승려 원광법

사가 중국에서 귀국한 후 지장 삼부경(三

部經)의 하나인 ‘점찰선악업보경’을 바탕

으로 한 신도 조직인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면서부터 지장신앙이 대중화되기 시

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은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이 중국의 지장신

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성덕왕의 첫째 아들

로 전해지며, 당나라로 출가하여 안휘성 구

화산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화신

으로 평가받았다. 이로 인해 구화산 지장도

량은 문수보살의 오대산, 관음보살의 보타

산, 보현보살의 아미산과 더불어 중국 불교 

4대보살의 명산도량 중 하나가 됐다.

원서 ‘지장신앙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

의 출판기금으로 출판된 책으로, 지은이가 

중국 대륙 전역의 지장신앙과 관련된 사찰

과 유적을 조사하고 방대한 작품과 문헌을 

바탕으로 집필한, 중국 지장신앙을 대표하

는 역작이다. 

지은이가 지장보살을 찾아 떠난 구도의 

여정은 그의 학문적 열정의 소산이기도 하

다. 특히 이 책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장신앙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귀중한 자료

들이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은 지장신앙의 전래에서부터 발

전ㆍ민간 습합에 이르는 전 시기의 소의경

전과 주석서, 각종 보권(寶卷)을 집대성하

고 있으며, 지장시왕 도상의 형식과 양식뿐

만 아니라 도상의 주제와 내용까지도 분류

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

장신앙의 백과사전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전체 지

장신앙 속에서 신라 김지장 신앙의 비중을 

깊이 있게 통찰하여 현대 중국 지장신앙의 

앞날을 의미있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중국의 지장신앙을 집대성한 저작

물이라는 점에서 지장신앙 연구자와 지장보

살을 신앙하는 이들의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지장은 ‘Ⅰ. 경전과 문헌자료 연구’, ‘Ⅱ. 조

각과 회화’ 2권으로 구성돼 있다.Ⅰ권에서는 

지장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전 및 주석서, 돈황에

서 출토된 각종 전적의 

사본, 그리고 민간에서 

출현한 보권(寶卷) 등을 

통해 지장신앙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간신앙에 스며든 지장신앙의 모습과 다양

한 지장신앙의 변용을 논하고, 한국과 일본

의 지장신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Ⅱ권

은 160여 장의 컬러 사진을 활용해 지장보살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논구하고 

있어 중국 지장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경전, 석굴조각, 돈황 막고굴 등의 회화 총망라해 계통적으로 정리 주목  

지장보살에서 신라왕자 김교각 보살에 이르는 지장신앙 대장정의 총체

중국 전역의 지장신앙 총망라한 ‘지장’ 백과사전이주의 새책

지장 (전 2권)

지은이     장총 

옮긴이     김진무

펴낸곳     동국대학교 출판부 

Ⅰ 352쪽, Ⅱ 400쪽  /  49,000원

김춘식 교수의 독서산책 

삶의 지혜 던져주는 ‘열국지’

   동주 열국지 (전 12권)

   지은이       풍몽룡 지음 / 김구용 옮김

   펴낸곳       도서출판 솔 

   가격           93,600원 

디지털 사진 전문가로 여러 권의 사진전

문 서적을 펴낸 바 있는 우리대학 고유석(사

학과 4) 군이 이번에는 인물 사진촬영에 도

움을 주는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DSLR - 인물촬영 

테크닉>이란 책으로 우리 주변에서 인물을 

촬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상세한 안내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물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및 렌즈와 

관련된 장비 문제와 모델 및 의상, 장소에 관

련된 콘셉트 문제 등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초보자뿐만 아니라 중급자 이상의 디카매니

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전예제 중심으로 풀어본 인물촬영

이박고 시리즈의 결정판이 될 인물촬영 

테크닉은 아름다운 풍경(風景) 속에 인물사

진을 돋보이도록 촬영하기 위한 테크닉들을 

실전 예제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DSLR을 구입

하고 많이 촬영하게 되는 것이 인물사진이

지만 촬영하다보면 다 똑같은 느낌으로 대

부분 촬영하게 되어 촬영하는 사람이나 모

델 모두 얼마 못가 지루해하고 촬영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촬영할 때 인물을 살리면 배경(背

景)이 안보이고, 배경을 살리다보면 인물이 

안보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떠한 풍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인물을 살려내는 다양한 테크닉

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

만들어진 환경 속에 셔터만 누르면 쨍한 

사진이 되는 촬영 테크닉이 아니라 실제 촬

영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

의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전 촬영 테

크닉을 설명한다. 인물과 풍경을 촬영하면

서 이젠 고민할 필요가 없다. 풍경을 살리면

서 인물도 멋지게 촬영할 수 있는 구도 설정

이나 노출 설정 방법을 구체적인 예제(豫題)

를 통해 설명한다.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

은 결국 감성(感性)의 문제다. 이박고 특유

의 감성적인 사진촬영 테크닉을 설명하여 

메마른 증명사진이 아닌 감성적인 인물사진

을 찍을 수 있다.

고유석 군의 사진 세계에는 열정과 순수

함이 있다. 기라성 같은 전문 사진가들의 현

란한 사진은 아니지만 한장 한장의 사진 속

에 우리의 삶과 감성이 있다. 그의 사진은 바

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이야기들이 

주제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가깝게 느껴

지고, ‘나도 저 정도는 촬영할 수 있겠다.’라

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박고의 네 번째 책 DSLR 인물촬영 테

크닉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셔터를 누르

게 될 인물사진 이야기다. 어디에 있어도 사

랑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촬영(撮影)하고 싶

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책 속에 담아 하나씩 

실전 예제를 통해 풀어나간다.

특히 이번 책에는 우리대학을 배경으로 

좋은 인물사진을 찍는 법을 실어 모교에 대

한 애교심을 담은 것도 특징이다. 명진관, 도

서관, 상록원, 봄철의 벚꽃나무 등 아름다

운 동국의 곳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예제

는 가을이 되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한다. 수도권에서 촬영해볼

만한 31곳 촬영지의 217개 포인트도 엄선(嚴

選)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쿠폰을 오려 

동대신문사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고유석

군의 사인이 담긴 25,000원 상당의 책을 증

정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고유석 군, 네번째 디카 촬영법 책 출간

DSLR 이용, 다양한 인물촬영의 기술 담아

지은이     고유석 외  

펴낸곳     도서출판 웰북

495쪽  /  25,000원

책도 받고 사인도 받고
오는 10월 9일까지 동대신문사로 이 쿠폰을 오려오시면 추첨을 통해 총 4명에게 신간 <이박고's DSLR - 

인물촬영 테크닉>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60-34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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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한  솔
법학과 3학년

이 동 재 

미술 93졸, 작가

학인(學人)에게 가을이란 더욱 남다르다. 한 여름 내 흘린 땀 말끔하게 씻고, 맑음으

로 정좌한 채 무심으로 올려다보며 하늘과 땅 새에 열린 역사의 열매들을 관조하는 시

간이다. 밝음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말들 하지만, 한가을날 밤에 뜬 보

름달은 청빛 하늘에서 더욱 또렷하게 정좌하고 있다. 그 한가위 보름달 하나 千江으로 

흐르면서 탁하고 막혔던 사바세계를 맑은 가을로 씻겨주고 있다. 

월인천강(月印千江). 원래 하나란 많음과 다름이 아닌 것. 점으로 시작한 한 사건은 

선으로 원형으로 허물벗기를 되풀이하면서 역사로 모여지고. 한 존재는 만물과 꼬리물

고 이어달리기에 여념이 없다. 여래(如來)는 연꽃 한 송이 여윈 손 끝에 들고 무한의 지

혜를 설파하였고, 근기높은 수행자들은 한 점을 구하려 목숨을 내걸었다. 하지만 범인

인 나는 산구(山口) 돌장승 앞을 머뭇거리다 발길 돌리고, 때로는 산언저리에 머물면서 

고봉(高峯)의 그림자에 젖다가 착각임을 알고 절망으로 머리통을 두들겨댔다. 그리고 

먼 훗날을 기약하며 한 점의 月印 대신 千江의 파편들을 찾고자 세상을 훑었다. 역사

를, 고구려를, 우리를 찾아 방랑하였다. 법열로 훤해진 아름다운 이 터의 산과 강, 동굴

들을 찾아 다니며 월인의 문신을 확신하였다. 그 긴 여로의 중간 중간을 흐르는 천강에

서 경험과 지식의 파편들을 주워모아 모닥불을 피우고, 지혜의 그림자들로 시린 등을 

감싸왔다.  

그리고 이 곳 동악(東岳). 철든 이래 수 십 년 동안 온갖 사연 지어가며 오르락 내리

락했던 작은 동쪽 산인 동악 한 귀퉁이에서 주워온 달의 파편들을 손바닥과 가슴에 들

고, 온갖 반점들로 얼룩진 파편에서 배어나오는 천강의 달빛들을 소심하게, 때로는 치

기어린 자랑도 해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스승인 내 눈에는 왜 

그리도 안타까움이 쌓여 가는지. 연에 집착하면 법기(法器)라도 터진 막사발로 보이는 

것처럼 채 탈각 못한 아상(我相) 때문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생이 학생에게 지

닐 수밖에 없는 숙명 때문일까? 

흐를 만큼 흐른 세월은 남을 가르친다는 집착을 덜어 낼 만도 하지만, 불만과 아쉬움

은 더 쌓여가는 듯 하고, 탄식 또한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때로는 야속한 마음까지 들

기도 하지만 그들 탓만 하지는 않는다. 월인과 천강의 상관관계를 이해조차 못한 내 탓

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강의를 끝내며 아쉽게 헤어진 우리 학생들 한가위 보름달을 본 나는 또 달의 색다른 

파편들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 틈에서 뿜어져 나올 또 다른 

달빛파편을 고대하면서.

블루칩, 옐로우칩, 투자클럽, 경매 등의 

단어들이 주식시장을 위시한 경제계에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듣는 이에 따라서는 생

소하게 들리는 ‘미술시장’에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이 소위 묻지마 투자가 성행(盛行)하리

만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던 2006년 무렵

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치솟고 시장에 자금(資金)이 넘쳐나

자 주식과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대상 이

외의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분

위기가 미술시장에 반영되어 전례 없는 호

황을 수년간 누리게 되었다. 

주목받는 작가의 전시장에는 작품이 팔

렸음을 의미하는 ‘빨간딱지’가 작품 밑에 

줄을 이었고, 미술 경매장에서는 작품을 사

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매 회 경매 최고가

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다. 

블루칩 혹은 옐로우칩이라 불리며 주목

받는 작가의 작품가격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 배 이상씩 가격이 상승하는 믿기 힘든 일

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狀況)이 이쯤 되

자 미술판은 시장의 논리가 주도해 가는 형

국이 되어 ‘팔리는’ 작품을 하는 작가를 양

산하게 되었고, 담론(談論)을 형성하는 비

평이나 시대상황을 담보한 작가들의 활동

이 위축되었으며, 이는 결국 미술계 전체를 

왜곡(歪曲)시키고 미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했다. 시장의 호황(好況)으로 

인해 수혜(受惠)를 받은 작가는 소수일 수 

밖에 없었고 그 이외의 작가들은 상대적 박

탈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 호황의 시

작이던 2007년 초에 개인전을 열어 주목(注

目)을 받았고, 소위 인기작가라 불리우며 

여기저기서 작품을 주문하고 전시에 초대

하는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신설화

랑들은 금융위기 이후 호황이 사그라지자

마자 자취를 감췄고, 기존의 화랑들도 구조

조정의 압박에 시달리며 버텨오고 있는 현

실이다. 한 때 연일 새로운 경매기록을 갱신

하던 인기 작가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호황의 수혜를 

받았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작가들은 지금 

상실감을 지니게 되었다.

 학문과 예술이 자본에 잠식된 시대상황

에서 예술작품을 경제적인 논리를 배제하

고 평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일 것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예술

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 가치는 창작(創作)

의 자율성(自律性)을 통한 새로운 시대담론

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러한 예술의 가치

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제도적인 지원과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유행을 일으

키며 ‘미술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성을 담보한 진정한 ‘예술작품’을 창작

하는 것이야 말로 미술 본연의 의무이자 책

임일 것이다. 작가와 미술계의 각성(覺醒)과 

노력,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예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실한 일일 것이

다.

어찌하랴 우리학생들을
윤 명 철

교양교육원  교수 

상실(喪失)의 시대(時代)를 넘어서

익명성(匿名性)의 폐해(弊害)

90년대 후반,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화장실 낙서문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개인적 공간인 화장실에

서의 낙서는 ‘익명성’(匿名性)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본다. 성(性)적인 내용은 물론이

고 사회내의 비리나 비밀이 폭로되는 과거

의 화장실 낙서문화는 현재 인터넷 익명게

시판의 성격과  비슷하다. 익명성은 실명으

로 거론되지 못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표

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동국대학교 커뮤니티인 디연의 익명게시

판을 보면 비방(誹謗)과 욕설(辱說)이 난무

한다. 성적인 글은 물론이고, 학과의 분열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

성인이며 성인인 대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

한다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낯부끄

러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동국인들의 몰지각

함이나 운영자들의 무능으로 인한 것은 아

니다. 일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려는 회원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

기가 흐려지고 있는 꼴이다.

다른 대학교의 커뮤니티에는 진지한 익명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또한 진지한 댓글이 

달려있다. 이화여대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의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한 질

문이 올라오고 다른 유저들은 진지하게 그

에 대한 댓글을 단다. 어느 누구도 대충 지

껄이고 가버리는 경우는 없다. 같은 대학교 

커뮤니티 내의 아주 다른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수에 

대한 정보나, 학교 내의 부당한 사실, 대학생

으로서의 진지한 고민, 예컨대 취업이나 이

성문제 등을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

인 익명공간을 위해서 동국인의 주의가 필

요하다. 무심코 내뱉은 한 줄의 댓글이 정보

교환의 장인 커뮤니티의 존폐(存廢)를 결정

할 수 있다.

디연은 동국인의 인연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온라인상의 소통공간이지만 각자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만 

삼천 동국인의 소통공간을 개설하고 운영

해가는 입장에서 디연이 조금 더 진지하고 

신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가길 기대한다.

학내에서 열린 중구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행사. 학생들의 즐거운 자선활동.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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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 227,000여명 

중 10%정도에 해당하는 22,700여명을 입

학사정관(入學査定官)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부지원예산 규모도 2007년 20억, 2008년 

157억, 2009년 23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더 늘어날 전

망이다. 그러나 입학 사정관제도의 근본 취

지를 살릴 수 있는 대학의 준비와 고교 교육

여건은 과연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다.

제도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 현

실 여건의 문제 또한 함께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찬반(贊反)보다는 제

도가 적용의 여건과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7월 교과부 발표자료

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은 지난해 

203명에서 77% 증가한 360명으로 늘었으며 

선발인원도 4,500명에서 454% 증가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중요한 핵심 

요소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이

다. 정부의 의지로 인해 선발 학생수와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대학은 단기간 안

에 100여명이 넘는 입학사정관을 배치 하기 

위해 단기 양성 입학사정관 프로그램을 지

난 6월에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준비 정

도를 쉽게 알아 차릴 수 있는 대목이다. ‘졸

속’(拙速)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나마도 대다수 입학사정관은 비정규직

이다. 일정기간 뒤 국고지원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대학은 전임 사정관 채용(採用)에 조

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진심으

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고지원에 관계없이 대학이 감당 

할수 있는 전형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 확대 

비율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규직 입학

사정관 채용 계획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제도

의 성패여부가 사정관의 전문성에 달려 있

기때 문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우리교육의 병폐(病弊)

인 문제풀이 중심, 암기위주의 점수 경쟁에

서 벗어나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과 성장 가

능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

가 하여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반가

운 일이다. 그러나  ‘성적보다는~’이라고 하

던 이야기가 이제는 ‘성적 뿐만 아니라~’로 

바뀌고 있다. 점수 최저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1단계는 성적기준으로 

3배수 정도를 선발하고 2단계 서류 심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 교

육과정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점수 경쟁

을 위한 공부를 하고 또 다시 학교밖에서, 

비용을 들여 ‘다양한’ 경력과 자료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토익, 토플,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을 요구하는 사정관제를 위해 학

원으로 가야 한다. 사정관 전형을 대비해야 

하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다. 늦었지만 

대학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

이 처한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입학

사정관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전형 방식 마련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주길 바란다. 입

학사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준비 과정에 대

한 철저한 점검 또한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부실한 제도 적용의 피해자는 고스란

히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기우(杞憂)란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기국(杞國)에 하늘이 무너지면 몸 둘 바가 

없을 것이라 걱정하여 침식을 전폐하는 사

람이 있었다. 하루하루를 근심과 괜한 걱정

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며 지냈다. 하루

는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그 자를 찾아와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다고 깨우쳐 주었고, 

이에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자

는 근심을 풀고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

원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로의 통합(統

合)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지난 21일

까지 이틀 동안 치러진 조합원 투표에서 노

조 통합엔 89.6%가, 68.4%가 민주노총 가입

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무원노조는 “부정부

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정신을 이어 끊임없이 공

직사회 내부에서 부정부패(不正腐敗)를 감

시하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이기주의적인 이익집단으

로 전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정부패를 척

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공무원 노조에 대

해 정부가 보수언론과 함께 총공격에 나서

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이토록 불쾌감을 

드러내며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무엇 때문

일까.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

입함으로써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거뜬

히 넘어서게 된다. 민주노총은 제 1노총으로

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더 많은 위원을 참

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

는 각종 정책에 민주노총의 입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노조

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하여 선거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공무원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성 발언 및 강경

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에 가입한 것은 왜일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정부는 정부기관의 공공성은 뒷전에 

둔 채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무원들을 몰아 붙였다. 정부의 공

무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壓迫)속에서 공무

원들의 불만과 반감은 커져만 갔다. 이러한 

정부의 마구잡이식 구조정정 압박에 대응

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 공무원 노조는 민

주노총의 가입을 선택하게 됐다.

▲사실 어떤 노조이든 상급단체를 선택하

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

고 당연한 권리다. 우리의 법은 ‘죄형법정주

의(罪刑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비난받

을 일이라도 범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부가 혹시

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을 빌미삼아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으려 한다

면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 하던 기나라 사

람처럼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중앙일보가 지난 23일 발표한 ‘2009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종합순위 27위에 그

쳤다는 소식이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하지만 동국인들이라면 이 결

과에 만족하거나 고무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03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

이라는 위상(位相)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순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간지에서 시행하는 대학평가가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요소일 수 

없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일간지마다 평가 가중치가 달라 순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27위라는 순위는 우리대학의 경쟁력과 외부에서 보는 동국대

의 평판을 증명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결과를 지켜본 모든 동국인

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못해 이제 분노(憤怒)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대학평가에서는 국제화 부문만 상승했을 뿐 교수연구 성과, 교육여건 부문 등 

우리대학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평가에서 가중

치가 부여된 교수연구 분야의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40위권 밖의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평가수치에 나타난  교수 1인당 한 해 평균 논문 편수

가 1편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SCI, SSCI, A&HCI 피인용수 

또한 현저히 낮아 교수들이 집필한 논문의 양과 질이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계 유수의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대학들도 교수들이 연구성과를 내기위해 밤낮

으로 몰두하지만 우리대학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단순히 27위라는 순위를 차지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점차 상위 순위의 대학들

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평가에서는 상위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

곤 총점이 100점 이하였고, 점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대학이 좀 더 노

력했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였다. 반면 2009 대학평가에서는 순위별로 점

차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타 대학들도 우리대학만큼, 혹은 보다 더 빠른 속도

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대학의 발전 속도가 지금과 동일하다면 향후 대학평

가 순위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정책이 걷는 속도였다

면 이제는 뛰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시간낭비를 한다면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

족(力不足)이다. 단순한 개선이 아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평가가 남긴 과제
사설논단

메아리

입학사정관제 준비되어 있는가?

기우(杞憂)

윤 숙 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이 정 민 기자 

jeong0424@dgu.edu

만평

백선아 기자 littleche@dongguk.edu

대학평가 종합순위 27위

남들은 벌써...

     우리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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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9/28) 

화(9/29)

수(9/30)

목(10/1)

금(10/2)

섭산적구이(2200)/치킨가스(2500)/닭갈비소스볶음밥(2200)/부대찌개(2500)

오징어떡볶이(2000)/돈가스(2500)/참치김치볶음밥(2200)/영양갈비탕(3000)

탕수육(2200)/그루터기정식(3000)/열무비빔밥(2200)/육개장(2500)

햄구이(2000)/치즈돈가스(3000)/돈삼겹두루치기(2200)/손만두국(2500)

추석명절

월(9/28) 

화(9/29)

수(9/30)

목(10/1)

금(10/2)

낙지떡볶음(2200)/치즈돈가스(3000)/치킨굴소스덮밥(2200)/김치치즈솥밥(2500)

돈육계란장조림(2200)/치킨가스(2500)/매운오삼볶음밥(2200)/설렁탕(2500)

미트볼케찹조림(2000)/상록원정식(3000)/참치김치덮밥(2200)/순대국밥(2500)

불고기숙주볶음(2200)/돈가스(2500)/중국식볶음밥(2200)/돈갈비김치찌개(2500)

추석명절

월(9/28) 

화(9/29)

수(9/30)

목(10/1)

금(10/2)

오삼불고기덮밥(2200)/해물치즈덮밥(2200)

낙지콩나물비빔밥(2200)/버섯육개장(2000)

닭갈비비빔밥(2200)/간자장밥(2000)

참치김치덮밥(2200)/날치알회덮밥(2200)

추석명절

월(9/28) 

화(9/29)

수(9/30)

목(10/1)

금(10/2)

산채비빔밥(2200)/돈가스(2500)/마파두부덮밥(2000)

유산슬덮밥(2200)/김치치즈솥밥(2500)/치킨볶음밥(2200)

낙지덮밥(2200)/치즈돈가스(3000)/쇠고기당면볶음덮밥(2200)

닭고기비빔밥(2200)/참치전골(2500)/햄김치볶음밥(2200)

추석명절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글쓰기는 독서와 배움의 성찰적 표현입니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모든 학문의 기초 소양입니다.

지금 글쓰기센터에서는 교양과목 보고서 및 일반보고서, 취업 자기소개서 등과 관련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글쓰기상담, 일반보고서상담, 보고서집중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홈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 혹은 udri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

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

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전화 2260-3380    홈페이지 http:/writing.dongguk.edu

<글쓰기센터 상담 연구원>

전임연구원 서희원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9년 문화일보, 세계일보 문학평론으로 등단 

객원연구원 복도훈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5년 <문학동네> 문학평론으로 등단  
 2007년 제52회 현대문학상 평론부문 수상 

객원연구원 조형래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년 경향신문 영화평론으로 등단 

연구조교 유동순  동국대 국어교육학 석사과정 

연구조교 장동준  동국대 국어교육학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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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는 나이 50에 천명(天命), 곧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았다’고 말했다. 팝의 황제 

고(故) 마이클 잭슨은 50년 간 세계 음반 역

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팔았다. 사마천은 약 

50년의 인생 동안 ‘사기’를 집필했다.

50년은 수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는긴 시

간이다. 우리 학교에도 50년이란 시간 동안  

동악의 소식을 알리며 학내 언론으로서의 

업적을 쌓아온 이들이 있다. 

바로 그들은 50년간 일만 삼천 동국인의 

소리 역할을 자처하며 오랜 세월을 달려온 

동국대학교 교육 방송국(이하 DUBS)이다.

DUBS는 지난 17일 50주년 기념 행사 ‘오

십쇼’를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오십

쇼’에서는 DUBS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땀과 노력을 가하며 제작한 영상 ‘마더 송연

라’, ‘amimosa’ ,‘야누스의 선택’ 3개의 영

상 작품이 상영됐다. 더불어 DUBS 출신 동

문 이재용 아나운서와 KBS 심인범 엔지니

어와의 토크쇼가 마련돼 그들의 진솔한 이

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 자리는 두 동문의 대학생 시절 추억, 

아나운서와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는 조언들로 꾸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재용 아나운서는 “난 대학 시절 학교 방송

국 활동에 미쳐 있었던 학생이었다. 지금 와

서 생각해보니 대학 생활 때만 이러한 열정

을 내뿜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대학생으로서의 열기(熱氣)를 발휘해 보라

는 조언을 했다. 마지막 오십쇼에서는 ‘장기

하와 얼굴들’이 축하 공연을 해 ‘오십쇼’의 

열기를 더했다. 

50년이란 시간을 동악에서 보낸 DUBS. 

그들은 동악이 존재하는 한 100년 그리고 

그 후에도 학내 언론으로서,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모

습을 ‘오십쇼’에서 보여주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guk.edu

DUBS 50주년  ‘오십쇼~’기념(紀念) 행사 개최 

제작영상 상영, 현직 아나운서, 엔지니어와 함께하는 토크쇼 진행

DUBS는 ‘오십쇼’에서 3편의 제작 영상

을 선보였다. ‘마더 송연라’는 포천시 사랑

의 집의 사회 복지사 송연라 씨의 직업적 

보람, 어려움을 담아냈다. ‘야누스의 선

택’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을 지닌 여성

의 자살 스토리, amimisa는 강박증을 지

닌 여자와 관음증 남학생의 낯선 이야기

를 다뤘다.

오십쇼 행사  제작영상 소개

▲ EIDF 부대행사 디렉터 클래스의 모습 ▲ 전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EIDF 출품작들

▲ 마더 송연라 

기획/연출: 변초희, 이수지, 이슬기  

촬영/편집: 홍성민

▲ 야누스의 선택

기획/연출: 한상연

촬영/편집: 김원진

▲ amimosa  

기획/연출: 신성필 최아라 변수현 

촬영/편집: 한규태 ▲ (위) 오십쇼 진행하는 DUBS 아나운서, (아래 좌) MBC 이재용 아나운서와의 토크쇼 현장,
     (아래 우) 축하공연을 하는 장기하와 얼굴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

다큐멘터리는 현실 세계를 다룬다. 항상 

마주하는 현실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가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도 있다. 

그러나 다큐는 드라마, 영화보다 드라마

틱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다!  꾸밈없는 사

람들의 이야기, 사회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의 드라마틱함을 맛보고 싶

은 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을 느끼고 싶은 자!  해외

에서 건너온 명품 다큐들을 맘껏 포식해보

고 싶은 다큐 매니아! 

매년 이맘 때쯤 개최되는 ‘EBS 국제다큐

영화제’(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이하 EIDF)를  눈여겨보자.

EIDF 2009는?

EIDF는 EBS 방송국이 다큐멘터리 시대

정신을 계승(繼承) 하고, 세계 소통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04년 처음 개최됐다. 

올해 여섯 돌을 맞은 2009 EIDF는 ‘지구, 

더불어 사는 곳’ 이란 주제로 지난 21일부

터 27일까지, 7일 간 진행됐다. 과거 행사와 

비교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의 2009 

EIDF는 다큐 상영 외에도 ‘감독과의 대화’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매년 EBS는 EIDF 기간 동안 정규 프로

그램 대신 출품된 다큐멘터리들을 방영(放

映)한다. 이번 2009 EIDF에서는 지난해보

다 편성 시간을 평균 1시간 늘려 약 하루 9

시간 이상 EBS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방

송했다. 

더불어 2009 EIDF에서는 역대 최고로 57

개국 350편이 출품됐다. 출품작 중 엄선된 

20여 개 국 50여 편 작품들 중에는 세계의 

유명 다큐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거나, 색

다른 주제와 시도로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작품들이 존재한다. 바다 건너 한국으

로 모셔온 명품 해외 다큐들을 통해 전 세계

의 현장을 함께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다

큐에 담겨진 각 국의 생생한 문화와 일상생

활을 맛보고 싶다면 EIDF로 향하라.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2009 EIDF는 ▲페스티벌 초이스 ▲해외

수상작 특별전 ▲거장의 눈 ▲다큐, 예술을 

열다 ▲카터, 알리 그리고 도르프만 ▲한국 

독립다큐전 ▲아름다운 단편 ▲다시 보는 

EIDF 2008 등 8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

다. 

‘페스티벌 초이스’는 총상금 2500만원이 

걸린 EIDF의 경쟁부문으로 12편의 작품이 

소개됐다. 

이 해외경쟁 수상작 특별전(特別展)에서

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

티벌, 핫독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에서 대상

을 수상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큐를 보고 싶다면 

‘페스티벌 초이스’ 섹션 부분의 영화를 선

택하는 것이, 아직은 다큐멘터리 장르가 

낯설고 긴 상영시간을 견디지 못할 것 같

다면 30분 대의 단편들이 모여있는 ‘아름

다운 단편’ 섹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화려한 무용과 멋진 음악이 곁들

어진 다큐가 보고 싶다면 ‘다큐 예술을 열

다’ 부문의 다큐를 보는 것이 안성맞춤! 지

난해 EIDF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

들도 역시 준비돼있다. 지난 해 심사위원들

이 선정한 대상작부터 시청자들이 최고로 

뽑은 작품까지 상영한다. 보고 싶은 대로 자

신의 다큐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는 다양한 

다큐가 모여있는 곳이 EIDF이다.  

제작자와의 만남도!

다큐 상영 후 그 다큐를 제작한 다큐멘터

리스트와의 Q&A 자리로 바로 이어지는 곳

이 EIDF이다. EIDF가 마련한 ‘디렉터 클

래스’, ‘마스터 클래스’, ‘특별 클래스’ 자리

를 통해 관객들은 다큐멘터리스트들과 다

큐에 담겨져 있는 의미 및 제작 당시의 상황

에 대해 진솔(眞率)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

다.

이 밖에도 EIDF 2009에서는 한국 방송

촬영감독 연합회, 한국방송 작가협회, 한

국PD연합회에서 마련한 다큐멘터리 제작 

포럼도 개최됐다. EIDF에서는 다큐를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큐의 의미를 토론해보는 자

리도 활짝 열려있다. 

TV와 온라인에서도

지난 21일 27일까지 EIDF 기간 EBS TV

에서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

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다큐가 방송됐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EIDF 주최 측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연계(連繫)하여 다큐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했다. EIDF에서 선정

된 다큐 중 일부 작품들은 온라인 상영관에 

등록돼 있어 직접 상영관에 오지 못하는 관

객들도 다큐를 볼 수 있다. 지난 4회, 5회 일

부 EIDF 다큐 출품작들을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배려해 지난 작품들도 온라인 상

영관에 등록돼있다.

상영 기회가 한번 더!

아쉽게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화제가 

끝나는 27일 이후에는 EBS TV과 온라인 

상영관에서는 더 이상 다큐를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EIDF가 선정한 명품 다큐를 감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EIDF 주

최 측은 “‘페스티벌 초이스’ 총상금 2500만

원이 걸린 EIDF의 경쟁부문으로 소개된 12

편의 작품 중 수상작(受賞作)으로 뽑힌 작

품을 10월동안 약 2주 간격으로 화요일마다 

대학로에 위치한 ‘하이퍼텍 나다’ 에서 재

상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현 시대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

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상적인 삶에 피로하고 지루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EIDF가 선정한 다양한 다큐

를 통해 영상 속에서 다른 세계의 현실을 체

험(體驗)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큐멘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다큐

멘터리 임을 느낄 때 비로소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전세계에서 몰려온 명품 다큐들의 향연 EIDF 

20개국에서 건너온 50여편의 다큐 상영과 다양한 부대 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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